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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본 연구는 유아의 기질 및 놀이행동이 유아교육기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자 하였다. 서울과 경기도 소재 유아교육기관에 36개월 이상 재원 중인 유아 195명을 대상으로 자

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6 프로그램을 통해 상관계수와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기관적응과 유아 기질의 하위 요인들 간

의 관계성에 대한 분석 결과, 유아교육기관적응 전체는 기질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아교육기관적응의 하위요인과 기질의 하위요인들 간에

는 요인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둘째, 유아교육기관적응과 놀이행동 간의 관계

성에 대한 분석 결과, 사회적 놀이, 혼자-정적 놀이, 혼자-동적 놀이는 유아교육기관적응전체와 정

적 상관을 보이는 반면, 비놀이 행동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유아교육기관적응의 하위요인들

과 놀이행동의 하위요인들 간의 관계에서는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셋째, 유아교육기관적응 

전체와 기질의 하위요인인 정서성, 사회성, 활동성, 주의집중, 달래기를 예측변인으로 한 단계적 중

다회귀분석 결과, 정서성을 제외한 사회성, 달래기, 주의집중, 활동성이 유아교육기관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유아교육기관적응의 각 하위요인을 준거변인으로 하고, 기질

의 각 하위요인들을 예측변인으로 설정한 후, 실시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에서는 준거변인에 따라 

예측변인의 영향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넷째, 유아교육기관적응 전체와 하위요인을 준거변인

으로 설정하고, 놀이행동의 하위요인을 예측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또래 유능감과 일과 

적응은 사회적 놀이만, 유아교육기관적응 전체와 친사회성, 긍정적 정서, 자아강도는 사회적 놀이

와 혼자-정적놀이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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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 참여 증가와 취학 전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실시 

등 사회적 환경이 변함에 따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같은 유아교육기관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문은영, 오선진, 2016). 또한, 취업 부모의 다양

한 근로 형태와 장시간의 근로시간에 따른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보육정책은 

어린이집 이용 시간의 확대를 가져왔다(김정화, 2012).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16
년 보육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어린이집 수는 매년 증가하여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41,084개소로 2000년 대비 2배 증가하였으며,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또한 

2015년 12월 31일 기준 1,451,215명으로 200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보건복지부, 2019).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시기가 빨라졌으며, 어린이집 재원 기

간이나 일일 재원 시간 역시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회현상은 가족 중심이던 양육방식

이 유아교육기관을 통한 양육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그만큼 유아발달에 

있어 유아교육기관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음을 시사한다(황인경, 2017). 
유아들은 가정을 떠나 유아교육기관이라는 낯선 환경을 경험하게 되는데, 유아교육

기관에서의 적응과정을 통해 기본적인 사회적 기술을 배우며 성장한다(유경숙, 2009).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의 적응이란 내적인 유아의 심리적 욕구와 외적인 유아교육기

관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행동을 변화시켜 가는 계속적인 과정이다(황윤세, 
2011). 유아교육기관에 잘 적응한 유아들은 자신의 고유한 욕구와 특성을 가지고 유

아교육기관의 환경에 자신을 잘 맞추어가며, 유아교육기관에서 요구하는 일과에 능동

적으로 참여하고 유아교육기관생활에서 조화롭게 균형을 유지한다(김지은, 2005). 반
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유아들은 유아교육기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며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생활을 힘들어한다(Ladd, 1990). 또한,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부적

응 문제는 초등학교에 진학한 후,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Ladd & 
Pric, 1987).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유아의 유아교육기관적응은 유아의 발달에서 상

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의 적응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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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순옥(2018)에 의하면, 유아의 유아교육기관적응에는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데, 유아교육기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 개인 변인으로는 유아의 성별, 연령, 자
기조절능력, 기질, 놀이행동 등이 있다. 

기질은 유아교육기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변인 중 연구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변인 중 하나이다. 기질이란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태어나는 개별적 성향

으로, 주위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변화할 수 있는 성격적 특질이며, 사람이나 상황

을 다루는 독자적인 방법이다(박경선, 문혁준, 2014). 유아의 기질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들로는 정서성, 적응성, 반응성, 활동성, 사회성 등이 있으며, 유아기의 기질적 특

성은 그 특성에 따라 유아들의 유아교육기관적응에 차이가 나타난다. 유아의 기질의 

이러한 요인들은 어린이집 적응을 잘 예측하는 변인으로 보고(이영림, 2006)되었으며, 
기질이 활동적이고 사회성이 높은 유아들이 유아교육기관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박병옥, 2009). 순한 기질을 지닌 유아들이 유치원에 잘 적응할 뿐만 아니라 IQ
와 학업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ooney & Holmes, 1999). 이를 통하여볼 때 

기질은 유치원 적응뿐만 아니라 학교적응과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인은 놀이행동을 볼 수 있다. 놀이를 

즐겁게 하는 유아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배려하는 친사회적 행동특성을 보이며, 친
구들 사이에 인기가 있다. 또래 관계에서 주도적이며, 협동을 잘하며, 감정표현이 적

절하고 다양하다(김지혜, 2006). 이것은 놀이를 통해 자기 자신을 수용, 이해, 조절하

는 능력을 기르고, 타인을 이해하며 공감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유아의 전인적인 발달

과 사회적 적응에 필수적임을 나타낸다. 

2. 연구의 목적

유아교육기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기질과 놀이행동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기질의 

특성과 놀이행동의 유형에 따른 유아교육기관적응에서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

루고 있다. 반면, 기질과 놀이행동이 유아교육기관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살

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질과 놀이행동이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기질과 놀이행동의 각 

하위요인들이 유아교육기관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아울러 유아교육기관적

응을 구성하는 하위요인별로 기질과 놀이행동의 각 하위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자 한다. 연구를 통해, 유아의 유아교육기관적응을 돕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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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유아교육기관적응

오래전부터 학문적으로 다루어 오고 있는 변인인 적응을 Lazalus(1976)는 환경을 

변화시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과정과 자신을 주어진 환경에 맞추는 과정의 두 가

지 측면으로 정의하였다. 즉, 하나는 자신의 요구에 맞게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어진 환경에 자신을 순응시키는 것이다(정선화, 2017).

유아에게 있어서 유아교육기관적응이란 유아가 자신의 특성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유아교육기관에서 맺게 되는 모든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발전시켜나가

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단현국, 2004). 유아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기대에 부

응하며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다양하고 복잡한 

일과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는 것, 교사의 요구에 순응하고 규칙을 준수하는 것, 자신

의 욕구를 조절하고 또래와 물건을 공유하며 원만한 관계를 형성・유지하는 것 등의 

많은 행위를 포함한다(Pianta, Steinberg, & Rollins, 1995). 유아교육기관적응에 어려

움을 겪는 유아들은 낯선 상황과 낯선 사람들에게 원만하게 적응하지 못하므로 위축 

행동, 불안 행동, 또래보다 미숙한 행동 등을 보인다. 또한, 집단생활에서 요구되는 질

서와 규칙, 지속적인 주의집중 등에 어려움을 보이고 통제되지 않은 행동이 빈번하게 

나타나며, 자신의 정서에 대한 이해나 조절에 어려움이 있어 문제행동을 일으키게 된

다(김은정, 2003).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이들 영향 요인

들은 유아 개인변인과 환경변인으로 나누어진다.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개인변인은 유아의 성별, 연령, 자기조절능력, 기질, 놀이행동 등과 같은 변인들이 포

함되며(김미라, 신유림, 2017), 환경변인은 유아의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으로 구분된다. 
최근에는 환경변인으로서 유아교육기관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 이는 유아

의 빨라진 취원 연령과 유아교육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아교육기관은 가정 다음으로 유아기에서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집단으로 유아교

육기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에서의 성장은 성공적인 주변 환경과의 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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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기반이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2. 유아의 기질

기질은 Allport(1961)에 의해 처음 관심을 받게 된 심리적 특성으로서 생의 초기에 

나타나며, 개인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비교적 안정적인 행동 경향성이다(Rothbart 
& Bates, 1998). Allport(1961)에 따르면 기질이란 유전적 기반을 지닌 한 개인의 특

성, 즉 기분의 변동, 습관적인 반응의 강도, 일반적인 기분 상태 등을 의미한다. 그러

나 기질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기질에 대한 개념적인 

접근을 보면 성격 심리학적 접근(Buss & Plomin, 1984), 정서적 측면을 강조하는 접

근(Rothbart & Derryverry, 1981), 유아 개개인의 특성에 대한 개별적인 접근(Thomas 
& Chess, 1977)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기질에 대한 성격 심리학적 접근은 Buss와 Plomin(1975)이 기질은 생물학적 

특성에 기인하는 개인의 고유한 성향으로서 영아기부터 그 특성이 나타나며 성장 후

에 성격의 기본이 된다고 본 것처럼 기질을 성격형성과 연관시키고 있다. Buss와 

Plomin(1975)은 환경이 기질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이러한 변화에는 한계가 있으며, 
인간의 성격특성이 일시적으로 변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태어날 때의 성향으로 되돌

아간다고 주장했다(Buss & Plomin, 1984).
둘째, 기질에 대한 정서적 접근은 기질이란 개인차를 대표하는 성격의 한 부분으로 

개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 정서들의 구조라는 관점처럼 기질을 개인의 정서적 본질

로 보았다. Goldsmith 와 Campos(1982)는 두려움, 분노, 즐거움, 흥미-지속성, 운동 

활동 등과 정서적 표현을 조직하는 구조로써 기질을 설명하였다. 정서적 접근은 기질

을 생물학적 개인차로 보기도 한다. Rothbart와 Derryberry(1981)는 기질에서 정서적

인 측면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면서, 기질이란 자기조절과 개체의 반응성 사이에

서 나타나는 상대적인 생물학적 개인차라고 보았다. 
셋째, 유아 개개인의 특성에 대한 개별적인 접근은 Thomas와 Chess(1977)가 기질

은 선천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개인적 성향으로서 어떻게 외부의 자극에 대처하는가

(how)를 의미하는 것이며, 행위의 동기(why) 또는 행위의 내용(what)과는 다르다고 

한 바와 같이 환경에 대한 유아 행동의 독특성에 중점을 두었다. 이들은 기질을 일관

된 행동패턴으로 개념화하였는데, 뉴욕종단연구(New York Longitudinal Study: 
NYLS)에서 영아 어머니들에 대한 면밀한 면담을 통해 아동들에게 출생 시부터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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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있음을 발견하고,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 하는 방식에서 나타나는 비교적 일관

된 행동패턴을 기질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자마다 기질의 개념을 정의하는 데는 차이가 있지만 

기질 특성의 공통적인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질은 환경의 자극에 개인이 대처

하는 행동 경향성을 말한다. 둘째, 기질은 생물학적 기반을 둔 선천적인 것이다. 셋째, 
기질은 상황과 시간의 변화에도 안정적인 것이 특징이다. 넷째, 기질은 다차원적이고 

다요소적인 개념이다. 

3. 유아의 놀이행동

놀이는 유아에게는 삶이자 생활 그 자체이며 외부세계를 이해하고 배우는 매개체이

다. 유아의 놀이는 단순해 보이지만, 유아의 정서와 행동의 모든 면을 통합하여 나타

내는 것으로 유아의 성장에 따라 발달하며 변화한다(지성애 등, 2010). 유아는 놀이를 

통해 세상을 배우고 마음과 몸을 발달시킨다. 놀이는 유아에게 협동하기, 차례 지키기, 
나누기, 의사소통하기 등 중요한 사회적 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함으로써 

유아의 발달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유아의 언어, 인지, 사회, 정서, 신체

발달(윤애희, 2004)을 유도한다.  
유아의 놀이행동을 세분화하여 제시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Parten(1932, 재인

용)은 유아의 사회적 참여도에 따라 놀이를 6단계(비놀이 행동, 혼자놀이, 병행놀이, 
연합놀이, 협동놀이)로 나누었으며, Iwanga(1973)는 유아가 놀이상황을 구조화하는 

형태 중심으로 상호작용 없이 혼자 놀이하는 독립적 구조, 두 명 이상의 유아가 서로 

관심을 보이지만 각자 독립적으로 놀이하는 병행적 구조, 두 명 이상의 유아가 서로 

다른 역할을 맡아서 놀이하는 보충적 구조, 또래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며 상호작용적 

놀이를 수행하는 통합적 구조로 구분하였다. Howes과 Matheson(1992)은 유아 간에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상호성과 복잡성에 따라. 단순 병행놀이, 상호의식 병행놀이, 단
순 사회놀이, 보완적 놀이, 상호 보완적 놀이로 놀이유형을 범주화하였다. 한편, Rubin
과 Krasnor(1991)은 놀이행동을 단독-기능놀이, 단독-구성놀이, 병행-구성놀이, 집단-
극놀이, 집단-구성놀이, 집단-게임으로 구분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학자들은 놀이가 일정한 순서를 거쳐 발달한다고 주장

하였으며 사회적 놀이를 가장 성숙한 놀이로, 혼자놀이를 다소 미성숙한 놀이로 간주

하였다. 이 외에 여러 연구자들(Coplan et al., 2001; Fantuzzo, Coolahan, et al.,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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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lan & Rubin, 1998)도 유아기의 혼자놀이나 비사회적인 놀이를 사회적 능력의 결

핍을 나타내는 지표로 보았으며 이후 발달단계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

하였다. 그러나 유아의 혼자놀이를 사회적 상호작용의 부족이나 사회적 유능감의 결

핍으로 여기는 시각은 혼자놀이를 세분화하지 않고 평가한 결과이다(김민정, 2005). 
긍정적인 측면에서 혼자놀이를 보고자 노력했던 연구자들은 혼자놀이를 독립적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혼자놀이를 혼자-정적놀이, 혼자-동적놀이, 내성적인 행동으

로 구분하여 기질과의 연관성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내성적인 기질을 가진 유아에게 

내성적인 행동과 혼자-정적놀이가 자주 나타나 내성적 행동과 혼자-정적놀이를 비슷

한 맥락으로 간주하였다(Asendorpf, 1992). 
혼자놀이가 고유한 놀이적 가치를 갖는다는 연구들이 있다(Coplan, Lagace-Seguin, 

& Wichmann, 2001, 재인용). 혼자놀이 하는 유아는 여러 가지 동기를 가지고 놀이를 

하며, 대인 지향적이기 보다 사물 지향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유아는 자신이 관심 있

어 하는 사물을 구성하는 놀이에 더 잘 집중한다(Rubin, Coplan, Fox, & Calkins, 
1995). 유아는 혼자놀이를 통해 통제나 자율성에 대한 지각이 강화될 수 있고, 혼자놀

이 동안에 자기반성이 일어날 수 있다(신은수, 권미경, 정현빈, 2010). 
최근 혼자놀이나 거친 신체놀이의 놀이적 유용성을 고찰하는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

으나 여전히 상반된 연구결과가 나타나는 실정으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

요가 있다.

4. 유아의 기질 및 놀이행동과 유아교육기관적응과의 관계

유아마다 보육기관에 적응하는 능력에 개인차가 있으며 이러한 개인차를 설명해 주

는 변인 중 하나는 유아들의 기질적인 특성이다(김기홍, 2009). 적응이 자신의 욕구와 

환경 사이에서 자기 스스로를 조절하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라 할 때(Lazarus, 
1976), 유아의 기질에 따라 욕구와 자기조절 능력에는 개인차가 발생한다. 가령 활동

성이 높은 유아의 경우 활동성이 낮은 유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강한 강도와 빠른 

속도로 활발하게 움직이고자 하는 욕구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유아가 자신의 욕구를 

행동화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우세반응을 억제하고 자기 스스로를 통제 또는 조절하

며 자신과 환경 사이에서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기질의 하위 영역 중 하나인 의도적 

조절이 작용할 수 있다(서미화, 2021). 
유아의 기질과 보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유아의 기질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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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기관 적응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김은경, 2009). 활동성과 반응 수준이 높

은 경우 기관 적응이 어렵다는 국내외 연구들(김기홍, 2009; 김은하, 정신섭, 2017; 
Klein, 1982; Thomas, Chess, & Birch, 1968)이 있는 반면, 자극에 활발히 접근하고, 
높은 활동성을 보이는 유아들이 보육기관에 잘 적응한다는 국내외 연구들(김현진, 
2004; 박인숙, 2013; Bornstein, Hanh, & Haynes, 2010; Chen & Wang, 2009)도 있

다. 유아의 정서성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정서성을 보이는 유아일수록 보육기관 적응

을 잘한다(박인숙, 2013; Bornsteinm, Hanh  & Haynes, 2010)는 연구 결과와 유아의 

정서성이 낮아 부정 정서성을 보이더라도 보육기관 적응과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음을 

보고한 연구 결과도 있다(김민희, 문혁준, 2007). 
이처럼 유아의 보육기관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기질의 각 하위 영역에서 

연구자들 간에 부분적으로 일치된 결과를 보이거나 또는 서로 상반된 연구 결과를 보

이는 것은 기질이 발현되는 환경적 맥락에 따라 동일한 기질이라도 보육기관 적응에 

상반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연구자마다 기질을 바라보는 관

점에 따라 기질을 측정하는 기질 척도에서 기질의 하위 영역 범주가 다르며 이러한 

차이가 연구 결과에 반영되었을 가능성과 유아의 기질이 보육기관 적응에 영향을 미

치나 그 경로가 복합적일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사실들을 기질의 각 하위 영역

이 보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을 시사한다. 
유아는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 놀이 경험을 통해 상호작용 기술이 발달하게 되어

(채지현, 2012), 또래집단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협동, 규칙, 질서, 양보 등 친사회적 

행동을 보인다(유효순, 1992). 이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을 기를 수 있고, 더 나아가 이후에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집단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집단에 대한 적응력을 증진시킬 수 있게 된다(김지혜, 2006). 
단현국(2004)이 제안한 유아의 유치원 적응 공식에 따르면, 유치원 적응은 유아가 

유치원에서 주요 생활이며 학습형태인 놀이를 통하여 교사와 유아, 부모와 유아, 유아

와 유아 간의 상호작용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과 자기존중감의 결합을 유아의 놀이에 

재결합시켜 통합적으로 나타내게 되는 행동이다. 이 결합과정에서 교사-유아 상호작

용, 부모-유아 상호작용, 유아의 또래 유능성, 유아의 자기존중감 등 각 요소들 간의 

역동성은 각각으로 또는 연합되어 상호 영향을 미치며, 결합과 재결합의 과정이 놀이

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즉, 유아교육기관적응에서 유아의 놀이가 발달과 성장을 이

루며 자신의 세계에 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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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서 놀이 자체의 유쾌함을 즐기기 위해 놀이를 하며, 자발적

이고 주도적이며 즐거움을 표현하는 놀이성의 특성들로 인해서 유아는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힘을 갖게 되고 스스로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능동적으로 적응을 하게 된다

(단현국, 2004; Johnson, Christie, & Yawkey, 1999). 이와 같은 결과들은 놀이성이 

유아교육기관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고 있다.
유아의 기질과 유아교육기관적응과의 관계, 유아의 놀이행동과 유아교육기관적응과

의 관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선행연구들을 통해 유아의 기질과 놀이행동이 유아의 교

육기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

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유아교육기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기질과 놀이행동에 관한 선

행 연구들은 기질의 특성과 놀이행동의 유형에 따른 유아교육기관적응에서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는 반면, 기질과 놀이행동이 유아교육기관적응에 미치는 영향

력의 정도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질과 놀이행동이 

유아교육기관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유아의 기질 및 놀이행동은 유아교육기관적응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2. 유아의 기질이 유아교육기관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 유아의 놀이행동이 유아교육기관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어린이집 8개 기관에 재원중인 만36개월 이

상 유아 230명의 주양육자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230명의 연

구대상 중 주양육자가 유아에 대해 불완전한 응답을 한 자료 35명의 질문지를 제외하

고 최종적으로 195명이 본 연구에 포함되었다.
유아의 평균 개월 수는 56.32이며, 성별은 남아 51.3%, 여아 48.7%로 남아가 약간 

많았고, 출생순위의 경우 첫째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부모의 평균 연령은 

아버지가 39.65세, 어머니가 36.85세로 아버지의 연령이 다소 높았으며, 학력은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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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M(SD) 또는 n(%)

유아(N=195)

연령

3세 71(36.4)
4세 49(25.1)
5세 38(19.5)
6세 37(19.0)

성별
남아 100(51.3)
여아 95(48.7)

출생순위

첫째 123(63.1)
둘째 52(26.7)
셋째 17(8.7)
넷째 3(1.5)

아버지(N=195)

연령 39.65(5.397)

학력

고졸 47(24.1)
전문대졸 33(16.9)
대졸 92(47.2)
대학원졸 19(9.7)
기타 4(2.1)

어머니(N=195)

연령 36.85(4.833)

학력

고졸 35(17.9)
전문대졸 47(24.1)
대졸 98(50.3)
대학원졸 14(7.2)
기타 1(.5)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16(8.2)
300 ~ 400만원 미만 18(9.2)
400 ~ 500만원 미만 30(15.4)
500만원 이상 97(49.7)
무응답 34(17.4)

모두 대졸이상의 학력소지자가 가장 많았다.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500만원 이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195)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설계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선정하여 사전-사후검사 통제 집단 설계

(Pretest-Posttest Control Design)의 방법을 채택하였다. 실험집단에만 프로그램을 투

입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측정도구별로 사전, 사후검사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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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아의 기질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기질 측정을 위하여 사용되어진 검사 도구는 Buss와 

Plomin(1975)이 식별한 3가지 기질 차원과 Thomas와 Chess(1977)의 9가지 기질적 

특성을 통합하여 Plomin과 Row(1977)가 개발하고, Jewsuwan, Luster 및 

Kostelnik(1992)이 수정한 ‘Colorado Childhood Temperament Inventory(CCTI)’를 정

영미(1996)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유아 기질 척도의 

하위영역별 문항 번호 및 문항 수는 <표 2>와 같다. 
CCTI문항은 사회성, 정서성, 활동성, 주의집중, 달랠 수 있는 정도로 이루어져 있으

며 하위범주는 각각 5문항씩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여기서 높은 점수는 사회

성이 좋으며, 정서표현이 격렬하지 않고 정서가 안정적이며, 활동성이 높고, 일과 놀

이에 대한 집중력이 높고, 자기 통제의 정도가 높아 달래기 쉬운 특성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Cronbach's α는 .81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 Cronbach's α 계

수값은 사회성 .792, 정서성 .824, 활동성 .803, 주의집중 .691, 달랠 수 있는 정도 

.706으로 나타났다.  

나. 유아의 놀이행동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놀이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Coplan 과 Rubin(1998)이 개발한 

유아 놀이행동척도(The Preschool Play Behavior Scale; PPBS)를 번안・수정한 조은

옥(2002)의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비놀이 행동(4문항), 혼자-정적놀이(4문
항), 혼자-동적놀이(2문항), 사회적 놀이(6문항), 거친 신체놀이(2문항)의 다섯 개 하위

요인으로 구분되며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PPBS는 각각의 놀이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는 지를 ‘1’(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

(매우 그렇다)까지 4점 Likert 척도로 평정한다. 하위요인별 Cronbach's α 계수 값은 

비놀이 행동 .771, 혼자-정적놀이 .627, 혼자-동적놀이 .696, 사회적 놀이 .843, 거친 

신체놀이 .442로 나타났다. 

다. 유아의 유아교육기관적응 척도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유아교육기관적응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Jewsu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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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ster, Kostelink(1993)이 개발하고 김혜수(2015)가 번역한 도구 PAQ(Preschool 
Adjustment Queationaire)를 사용하였다. PAQ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한다. 각 하위요인은 친사회성, 긍정적 정서, 
또래 유능감, 자아강도, 일과에 대한 적응으로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PAQ의 Cronbach's α 계수 값은 전체 28문항에 대해 .934로 나타났

다. 각 하위요인별 Cronbach's α 계수 값은 친사회성 .817, 긍정적 정서 .746, 또래 

유능감 .828, 자아 강도 .815, 일과 적응 .849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만3～5세 아동 230명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2020년 03월 10일～2020년 04월 30일까지 설문지를 배부, 회수

하였다. 자료 수집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의 협조와 담임교사의 동의 하에 이루어

졌으며 설문지는 직접 방문하여 배부하였다. 직접 방문과 함께 서면으로 담임교사들

에게 설문지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을 전달하였고 연구의 목적, 설문 내용에 대한 비

밀보장, 수집된 자료의 활용 등에 대해 안내하고 협조를 구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

해 수집된 자료는 직접 방문을 통해 수거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가 코딩한 후 

밀봉하여 관리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6.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

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주요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

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유아의 기질, 놀이행동과 유아교육기관적응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유아의 기질 및 놀이행동이 유아교육기관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살

펴보기 위해 기질 및 사회적 놀이행동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유아교육기관적응을 종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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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으로 설정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 결과 및 해석

1. 유아의 기질 및 놀이행동과 유아교육기관적응 간의 관계

실험유아의 기질 및 놀이행동과 유아교육기관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있다. 먼저 유아교육기관적응과 기질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유아

교육기관적응의 전체는 기질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육기관적응의 하위요인과 기질의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에서는 요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유아교육기관적응의 하위요인들과 기질의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분

석에서 유아교육기관적응의 하위요인인 친사회성, 긍정적 정서, 일과 적응은 기질의 

하위요인들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또래 유능감은 

주의집중(.134, p>.05)을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에서 그리고 자아강도는 정서성(-.039, 
p>.05)을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들에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유아교육기관적응과 놀이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 유아교육기관적응의 전

체는 유아의 놀이행동 하위요인과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놀이(r=.656, p<.001), 혼자-정적 놀이(r=.346, p<.001), 혼자-동적 놀이(r=.215, 
p<.01)는 유아교육기관적응과 정적 상관을 보이는 반면, 비놀이 행동은 부적 상관

(r=-.298, p<.001)이 나타났다. 그리고 거친 신체놀이는 정적상관(r=.131, p>.05)을 보

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유아교육기관적응의 하위요인들과 놀이행동의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분석에서는 사

회적 놀이와 혼자-정적 놀이, 혼자-동적 놀이유형은 유아교육기관적응의 모든 하위요

인들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비놀이행동은 자아강도를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

에서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자아강도(r=-.100, p>.05)는 부적 상관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친 신체놀이는 (r=.168, p<.05)에서

만 정적 상관을 나타낸 반면 다른 모든 하위요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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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기관 적응 놀이행동 기질

기관

적응

전체

친사

회성

긍정

적

정서

또래

유능

감

자아

강도

일과

적응

사회

적

놀이

비놀

이

행동

혼자-

정적

놀이

혼자-

동적

놀이

거친

신체

놀이

사회

성

정서

성

활동

성

주의

집중

달래

기

기관적응

전체

1

친사회성 .835

(***)

1

긍정적

정서

.805

(***)

.690

(***)

1

또래

유능감

.862

(***)

.686

(***)

.689

(***)

1

자아

강도

.743

(***)

.427

(***)

.446

(***)

.547

(***)

1

일과

적응

.847

(***)

.676

(***)

.611

(***)

.624

(***)

.508

(***)

1

사회적

놀이

.656

(***)

.588

(***)

.476

(***)

.669

(***)

.413

(***)

.543

(***)

1

비놀이

행동

-.298

(***)

-.281

(***)

-.254

(***)

-.339

(***)

-.100 -.287

(***)

-.387

(***)

1

혼자-정

적놀이

.346

(***)

.296

(***)

.284

(***)

.244

(***)

.348

(***)

.241

(***)

.258

(***)

.068 1

혼자-동

적놀이

.215

(**)

.216

(**)

.182

(*)

.146

(*)

.175

(*)

.161

(*)

.206

(**)

.102 .618

(***)

1

거친

신체놀이

.131 .108 .021 .090 .109 .168

(*)

.148

(*)

.148

(*)

.007 .002 1

사회성 .406

(***)

.281

(***)

.349

(***)

.368

(***)

.394

(***)

.283

(***)

.439

(***)

-.295

(***)

.087 -.043 .081 1

정서성 .220

(**)

.289

(***)

.326

(***)

.216

(**)

-.039 .197

(**)

.125 -.211

(**)

-.125 -.093 -.132 .145

(*)

1

활동성 .291

(***)

.200

(**)

.254

(***)

.219

(**)

.283

(***)

.237

(***)

.242

(***)

-.338

(***)

.079 .056 .210

(**)

.393

(***)

-.086 1

주의집중 .243

(***)

.223

(**)

.236

(***)

.134 .182

(*)

.228

(***)

.056 -.110 .183

(**)

.004 -.016 .231

(***)

.251

(***)

.027 1

달래기 .391

(***)

.407

(***)

.404

(***)

.360

(***)

.176

(*)

.303

(***)

.337

(***)

-.157

(*)

.102 .061 .111 .304

(***)

.353

(***)

.214

(***)

.140

(*)

1

*p<.05, **p<.01, ***p<.001

<표 2> 놀이유형, 기질 및 유아교육기관적응 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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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아의 기질과 놀이유형이 유아교육기관적응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기질과 놀이유형이 유아교육기관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v하였

다. 이를 위해 먼저, 유아교육기관적응 전체를 준거변인으로 하고, 기질과 놀이유형의 

각 하위요인들을 예측변인으로 설정한 후,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유아

교육기관적응의 각 하위요인을 준거변인으로 하고, 기질과 놀이유형의 각 하위요인들

을 예측변인으로 설정한 후,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 유아의 기질 하위요인이 유아교육기관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래 <표 5>는 유아교육기관적응 전체와 하위요인인 친사회성, 긍정적 정서, 또래 

유능감, 자아강도, 일과 적응을 각각 준거변인으로 하고, 기질의 하위요인인 사회성, 
정서성, 활동성, 주의집중, 달래기를 예측변인으로 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의 분석결

과이다.
분석 1은 유아교육기관적응 전체를 준거변인으로 하고, 기질의 하위요인을 예측변

인으로 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의 분석결과이다. 전체 예측변인을 통한 설명력은 

27.6%(F=18.116, p<.001)로 나타났으며, 기질의 하위요인 중 사회성 16.2%(t=3.220, 
p<.01), 달래기 8.0%(t=4.126, p<.001), 주의집중 1.7%(t=2.297, p<.05), 활동성 

1.7%(t=2.135, p<.05)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분석 2는 유아교육기관적응의 하위요인인 친사회성을 준거변인으로 하고, 기질의 

하위요인인 사회성, 정서성, 활동성, 주의집중, 달래기를 예측변인으로 한 단계적 중다

회귀분석의 분석결과이다. 전체 예측변인을 통한 설명력은 21.0%(F=16.948, p<.001)
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 중 달래기 16.5%(t=5.089, p<.001), 주의집중 2.8(t=2.151, 
p<.05), 사회성 1.7%(t=2.011, p<.05)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분석 3은 유아교육기관적응의 하위요인인 긍정적 정서를 준거변인으로 하고, 기질

의 하위요인인 사회성, 정서성, 활동성, 주의집중, 달래기를 예측변인으로 한 단계적중

다회귀분석의 분석결과이다. 기질의 전체 예측변인을 통한 설명력은 26.9%(F=17.486, 
p<.001)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 중 달래기 16.3%(t=3.388, p<.001), 사회성 

5.4%(t=2.569, p<.01), 정서성 3.2%(t=3.289, p<.001), 활동성 1.9%(t=2.246, p<.05)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분석 4는 유아교육기관적응의 하위요인인 또래유능감을 준거변인으로 하고, 기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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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준거변인 예측변인
비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F R²

1
유아교육기관적

응 전체

사회성 .116 .229 3.220**

18.116*
**

27.6
달래기 .154 .270 4.126***

주의집중 .091 .147 2.297*

활동성 .078 .145  2.135*

2 친사회성

달래기 .252 .345 5.089***
16.948*
**

21.0주의집중 .114 .143 2.151*

사회성 .090 .139 2.011*

3 긍정적 정서

달래기 .164 .237 3.388***

17.486*
**

26.9
사회성 .110 .180 2.569**

정서성 .128 .223 3.289***

활동성 .100 .156 2.246*

4 또래 유능감
사회성 .166 .279 4.126*** 24.141*

**
20.1

달래기 .185 .275 4.067***

하위요인인 사회성, 정서성, 활동성, 주의집중, 달래기를 예측변인으로 한 단계적 중다

회귀분석의 분석결과이다. 기질의 전체 예측변인을 통한 설명력은 20.1%(F=24.141, 
p<.001)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 중 사회성 13.2%(t=4.126, p<.001)과 달래기

6.9%(t=4.067, p<.001)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분석 5는 유아교육기관적응의 하위요인인 자아강도를 준거변인으로 하고, 기질의 

하위요인인 사회성, 정서성, 활동성, 주의집중, 달래기를 예측변인으로 한 단계적 중다

회귀분석의 분석결과이다. 기질의 전체 예측변인을 통한 설명력은 17.4%(F=9.515, 
p<.001)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 중 사회성 15.2%(t=4.557, p<.001)과 활동성 

2.2%(t=2.254, p<.05)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분석 6은 유아교육기관적응의 하위요인인 일과 적응을 준거변인으로 하고, 기질의 

하위요인인 사회성, 정서성, 활동성, 주의집중, 달래기를 예측변인으로 한 단계적 중다

회귀분석의 분석결과이다. 기질의 전체 예측변인을 통한 설명력은 15.3%(F=11.464, 
p<.001)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 중 달래기 9.2%(t=3.218, p<.01), 사회성 

3.9%(t=2.460, p<.05), 주의집중 2.2%(t=2.224, p<.05)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나타났다.

<표 3> 유아교육기관적응과 기질에 대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의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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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아강도
사회성 .221 .326 4.557*** 20.066*

**
17.4

활동성 .115 .161 2.254*

6 일과 적응

달래기 .149 .227 3.218**
11.464*
**

15.3사회성 .103 .177 2.460*

주의집중 .110 .153 2.224*

*p<.05, **p<.01, ***p<.001

나. 유아의 놀이행동이 유아교육기관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래 <표 6>은 유아교육기관적응 전체와 하위요인 친사회성, 긍정적 정서, 또래 유

능감, 자아강도, 일과 적응을 각각 준거변인으로 하고, 놀이행동의 하위요인인 사회적 

놀이, 비놀이 행동, 혼자-정적놀이, 혼자-동적놀이, 거친 신체놀이를 예측변인으로 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의 분석결과이다.
분석 1은 유아교육기관적응 전체를 준거변인으로 하고, 놀이행동의 하위요인을 예

측변인으로 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의 분석결과이다. 전체 예측변인을 통한 설명력은 

46.0%(F=81.665, p<.001)로 나타났으며, 놀이유형의 하위요인인 사회적 놀이 

42.6%(t=11.012, p<.001)와 혼자-정적놀이 3.4%(t=3.467, p<.001)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분석 2는 유아교육기관적응의 하위요인인 친사회성을 준거변인으로 하고, 놀이행동

의 하위요인을 예측변인으로 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의 분석결과이다. 놀이행동 전체 

예측변인을 통한 설명력은 36.6%(F=55.392, p<.001)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 중 사회

적 놀이 34.4%(t=79.204, p<.001)와 혼자-정적놀이 2.2%(t=2.592, p<.01)가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분석 3은 유아교육기관적응의 하위요인인 긍정적 정서를 준거변인으로 하고, 놀이

행동의 하위요인을 예측변인으로 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의 분석결과이다. 놀이행동 

전체 예측변인을 통한 설명력은 25.0%(F=31.964, p<.001)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 중 

사회적 놀이 22.2%(t=6.604, p<.001)와 혼자-정적놀이 2.8%(t=2.676, p<.05)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분석 4는 유아교육기관적응의 하위요인인 또래 유능감을 준거변인으로 하고, 놀이

행동의 하위요인을 예측변인으로 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의 분석결과이다. 놀이행동 

전체 예측변인을 통한 설명력은 44.4%(F=153.858, p<.001)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 

중 사회적 놀이 44.4%(t=12.404, p<.001)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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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준거변인 예측변인
비준화계

수

표준화계

수
t F R²

1
유아교육기관

적응 전체

사회적놀이
.486 .604 11.012*

** 81.665*** 46.0
혼자-정적놀

이

.146 .190 3.467**
*

2 친사회성
사회적 놀이

.562 .547 9.204**
* 55.392*** 36.6

혼자-정적놀

이

.151 .154 2.592**

3 긍정적 정서
사회적 놀이

.414 .427 6.604**
* 31.964*** 25.0

혼자-정적놀

이

.161 .173 2.676**

4 또래 유능감 사회적 놀이
.628 .666 12.404*

**
153.858**
*

44.4

5 자아강도
사회적 놀이

.366 .341 5.190**
* 28.241*** 22.8

혼자-정적놀

이

.265 .259 3.933**
*

6 일과 적응 사회적 놀이
.500 .541 8.925**

*
79.653*** 29.3

*p<.05, **p<.01, ***p<.001

분석 5는 유아교육기관적응의 하위요인인 자아강도를 준거변인으로 하고, 놀이행동

의 하위요인을 예측변인으로 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의 분석결과이다. 놀이행동 전체 

예측변인을 통한 설명력은 22.8%(F=28.241, p<.001)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 중 사회

적 놀이 16.6%(t=5.190, p<.001)와 혼자-정적놀이 6.3%(t=3.933, p<.001)가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분석 6은 유아교육기관적응의 하위요인인 일과 적응을 준거변인으로 하고, 놀이행

동의 하위요인을 예측변인으로 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의 분석결과이다. 놀이행동 전

체 예측변인을 통한 설명력은 32.9%(F=18.447, p<.001)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 중 

사회적 놀이 29.3%(t=6.140, p<.001)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표 4> 유아교육기관적응과 놀이유형에 대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의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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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의 기질, 놀이행동, 유아교육기관적응 간의 관계와 유아의 기질 및 

놀이행동이 유아교육기관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들이 유아교육기관적응과 유아 기질의 하위 요인들 간의 관계성만

을 살펴본 반면,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기관적응과 유아 기질의 하위 요인들 간의 관

계성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기관적응의 하위요인과 기질의 하위요인들 간의 관계를 살

펴보았다. 분석 결과, 유아교육기관적응 전체는 기질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아교육기관적응의 하위요인과 기질의 하

위요인들 간에는 다양한 결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아교육기관적응의 

하위요인인 친사회성, 긍정적 정서, 일과 적응과 기질의 하위요인들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래 유능감은 주의집중을 제외한 모든 하

위요인에서 그리고 자아강도는 정서성을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들에서 정적 상관을 보

였다. 
기질의 하위요인들이 유아교육기관적응 전체와 정적 상관을 나타낸 결과는 활동성

(김현진, 2004; 박인숙, 2013), 정서성(박인숙, 2013; Bornsteinm, Hanh  & Haynes, 
2010), 사회성(홍현정, 김현수, 2014)이 유아교육기관적응과 정적 상관을 갖는다는 기

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반면, 유아교육기관적응의 하위요인과 기질의 하위요인들 

간에는 다양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유아교육기관적응에 영향

을 미치는 기질의 각 하위요인에 대해 연구자마다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이유에 

있어 유아의 기질이 유아교육기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복잡할 수 있다는 기

존 연구자들의 지적과 궤를 같이 한다. 
둘째, 놀이행동과 유아교육기관적응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 사회적 놀이, 혼자

-정적 놀이, 혼자-동적 놀이는 유아교육기관적응전체와 정적 상관을 보이는 반면, 비
놀이 행동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거친 신체놀이는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놀이, 혼자-정적놀이, 
혼자-동적 놀이행동을 많이 보이는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적응을 잘하는 반면, 비놀이 

행동을 많이 보이는 유아는 유아교육기관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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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다. 
보다 구체적으로 유아교육기관적응의 하위요인들과 놀이행동의 하위요인들 간의 관

계에서는 사회적 놀이와 혼자-정적 놀이, 혼자-동적 놀이유형은 유아교육기관적응의 

모든 하위요인들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비놀이행동은 자아강도를 제외한 모

든 하위요인에서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자아강도는 부적 상관으로 나타났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친 신체놀이는 정적 상관을 나타낸 반

면, 다른 모든 하위요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혼자놀이나 거친 신체놀이의 놀이적 유용성을 고찰하는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

지만 여전히 상반된 연구결과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혼자놀이의 각 유형과 유아교육기

관에서의 적응간의 관계를 살펴본 본 연구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유아교육기관적응과 기질의 하위요인인 사회성, 정서성, 활동성, 주의집중, 달

래기를 예측변인으로 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은 유아교육기관적응과 기질 간의 관계

성만을 살펴본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기질이 유아교육기관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살펴보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먼저 유아교육기관적응 전체와 기질의 하위

요인인 사회성, 정서성, 활동성, 주의집중, 달래기를 예측변인으로 한 단계적 중다회귀

분석 결과, 정서성을 제외한 사회성(16.2%), 달래기(8.0%), 주의집중(1.7%), 활동성

(1.7%)이 유아교육기관적응의 총 변화량 중 27.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유아교육기관적응에 기질이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기홍, 2009)와 일

치한다. 
유아교육기관적응의 각 하위요인을 준거변인으로 하고, 기질의 각 하위요인들을 예

측변인으로 설정한 후, 실시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의 결과에서는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친사회성은 달래기(16.5%), 주의집중(2.8%), 사회성(1.7%), 긍정적 정서는 

달래기(16.3%), 사회성(5.4%), 정서성(3.2%), 활동성(1.9%), 또래 유능감은 사회성

(13.2%), 달래기(6.9%), 자아강도는 사회성(15.2%), 활동성(2.2%), 일과 적응은 달래

기(9.2%), 사회성(3.9%), 주의집중(2.2%)이 각 준거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먼저 유아교육기관적응 전체와 놀이행동의 하위요인인 사회적 놀이, 비놀이 

행동, 혼자-정적놀이, 혼자-동적놀이, 거친 신체놀이를 예측변인으로 한 단계적 중다회

귀분석의 분석결과, 사회적놀이(42.6%)와 혼자-정적놀이(3.4%)가 유아교육기관적응의 

총 변화량 중 46.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변인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

내는 표준화계수를 살펴보면, 혼자-정적놀이보다는 사회적놀이가 더 큰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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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비놀이 행동, 혼자-동적놀이, 거친 신체놀이는 유아교육

기관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유아교육기관적응의 각 하위요인을 준거변인으로 하고, 놀이유형의 각 하위요인들

을 예측변인으로 설정한 후, 실시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의 결과에서 친사회성은 사

회적 놀이(34.4%), 혼자-정적놀이(2.2%), 긍정적 정서는 사회적 놀이(22.2%), 혼자-정
적놀이(2.8%), 자아강도는 사회적 놀이(16.6%), 혼자-정적놀이(6.3%), 또래 유능감은 

사회적 놀이(44.4%), 일과 적응은 사회적 놀이(29.3%), 즉 친사회성, 긍정적 정서, 자
아강도는 사회적 놀이와 혼자-정적놀이가 또래 유능감과 일과 적응은 사회적 놀이만

이 각 준거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사회적 

놀이가 유아교육기관적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혼자놀이가 고유

한 놀이적 가치를 가지며(Coplan, Molian, Lagace-Seguin, & Wichmann, 2001; 
Eddowes, 1991, 재인용), 혼자놀이의 놀이적 유용성을 고찰하는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여전히 상반된 연구 결과가 나타나는 실정에서 의미있는 연구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들이 유아교육기관적응과 유아 기질의 하위 요인들 간의 관계성만

을 살펴본 반면,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기관적응과 유아 기질의 하위 요인들 간의 관

계성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기관적응의 하위요인과 기질의 하위요인들 간의 관계를 살

펴보았다.
둘째, 유아교육기관적응과 기질의 하위요인인 사회성, 정서성, 활동성, 주의집중, 달

래기를 예측변인으로 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은 유아교육기관적응과 기질 간의 관계

성만을 살펴본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기질이 유아교육기관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살펴보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부모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행동은 상

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기관에 속한 교사로부터 수집된 자료는 부모

의 자료와는 상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교사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 후, 이를 

부모를 대상으로 한 자료와 비교해보는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둘째, 유아교육기관적응의 하위요인과 기질의 하위요인들 간에는 다양한 결과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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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데, 이는 유아의 기질이 유아교육기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복잡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정확한 사실관계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

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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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Infant Temperament and Play Behavior 
on the Adaptation of Infant Educational Institution

Kim, Kyoung-sook ․ Kim, Hyo-sun ․ Sunwoo, Hyun
PROID Psychological Counselling Laboratory ․ Ilsan Haha family counselling center ․ 

Myongji University 

This study intended to analyze the effects of infant temperament and play 
behavior on the adapt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Data were 
collected for 195 infants who have been volunteering for more than 36 months at 
infant education institutions in Seoul and Gyeonggi-do, and the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through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turn analysis with 
the SPSS 26 program.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al adaptation and subfactors of early 
childhood substrates shows that the entire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al 
adaptation has a significant static correlation in all subfactors of the substrate. 
However, Different results were found between sub-factor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al adaptation and sub-factors of disposition. Second,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al adaptation and 
play behavior showed that social play, solo-static play, and solo-dynamic play had 
a static correlation with the entire infant education institution adaptation, while 
non-play behavior had a negative correlation. On the other h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ub-factors of adaptation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and 
sub-factors of play behavior resulted in different results. Third, a step-by-step 
mid-recurring analysis with predictors of emotion, sociality, activity, atten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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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thing, which are sub-factors of the overall adapt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showed that sociality, soothing, attention, and activity 
significantly explain. Different subfactors of adaptation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were designated as quasi-substantifiers, and each sub-factor of the 
substrate was set as a predictor, and the results of the stepwise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different results. Fourth, a study that sets the entire 
adapt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and subfactors of play behavior 
as predictors showed that peer proficiency and work adaptation are only social play, 
and child education institution adaptation as a whole, prosocial, positive, and 
self-intensity have significant effects.

Key words : Infant temperament, Play behavior, Adaptation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본 연구는 포커싱적 태도의 각 하위변인들이 중년 남성 교사의 스트레스 반응 감소에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2013년 11월 11일부터 11월 23일까지 서울·경기 지역의 중 · 고등학교

의 중년 남성 교사 220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포커싱적 태도의 하

위변인들 중에서 느껴보기, 음미하기, 체험 주의 집중하기, 알아차리는 스트레스 반응과 정적 상관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체험 수용과 표현하기 및 여유갖기는 스트레스 반응과 유의한 부적상관

을 나타냈다. 포커싱적 태도의 각 하위요인이 스트레스 반응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

과에서는 알아차리기와 느껴보기는 스트레스 반응을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했으며, 체험 수용과 표현

하기는 스트레스 반응을 부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포커싱적 태도의 종

류에 따른 중년교사의 스트레스 관리 능력 변화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스트레스 관리 능력 향상을 위

한 포커싱적 훈련,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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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교사는 다른 직업보다 높은 도덕적 기대를 받고 있고 교장, 교감과 교사, 학생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관계와 학부모나 학교운영위원회 조직, 교육행정의 상부기관 등과 

모두 연관되어 있으면서 조화와 협력을 이루어 내야 하므로 직업적 역할이 매우 복합

적이며, 시대가 변함에 따라 학교와 교사에 대한 사회의 요구는 훨씬 광범위하고 다양

하며, 변화의 속도가 빠른 만큼 교사의 역할도 변화하기를 끊임없이 요구받고 있다(정
명숙, 2008; 김정휘, 김태욱, 2006). 또한, 다른 직업에서 일반적으로 경험되는 역할 

속성과 관련된 역할과부하,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외에도 교사의 고유한 영역인 교수

능력과 학생에 대한 조력(이은희, 이주희, 2001),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지도에 대한 

역할 요구와 교원능력평가제도 실시, 승진가산제 등 다양한 역할 요구와 변화로 과도

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구본용, 김영미, 2014). 특히, 20년 이상의 교직 경력이 많은 

교사의 경우에는 업무 수행 능력 및 성과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

지지 못하는 교원인사에 대한 스트레스(조방란, 1998; 김대희, 2001) 외에도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 분석에서 남교사의 경우에는 사회적 기대나 개인적 욕구가 크기 때문

에 교직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이동규, 이병근, 이강우, 2000;  Hubert 등, 1990), 직
무수행에 따른 스트레스 인지수준이 높으며(조성대, 2002; 최상찬, 2001), 교육과정 

및 행정요인이나 사회적 안정 요인, 직무수행 요인에서 스트레스가 높다(박영재, 
2003). 교원치유지원센타 운영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전국으로 확대 운영된 이후 매

년 교사들의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된 상담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한치원, 
2019), 명예퇴직 신청 역시 증가하고 있다(조석훈, 2016; 권은경, 2018). 교사의 스트

레스는 결국 교육의 질을 떨어트리고 피해는 모두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김
은진, 2018).  조직 내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한계를 넘어설 때 직무상, 신체적, 정
서적, 행동적 스트레스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한국산업안전공단,2003; 김희경, 김옥숙, 
김청송, 2011, 박영신, 이경란, 안자영, 이상희, 2015; 채영란, 유승우, 2018). 교사는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 긴장, 분노, 불안, 욕구좌절을 경험하며(정용화, 2010; 황현숙, 
이지연, 장진이, 2012: 권은경, 2018), 최근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건강실태조사에서

도 교사들의 스트레스와 업무부담, 감정노동이 우울로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냈다(전
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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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피해

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입방안으로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요구된다(윤경원, 2017; 임연

옥, 2014). 직무스트레스 대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이 어떻게, 얼마나 잘 대처하

는가에 따라 개인의 고통이 감소하거나 증가할 수 있으며(김정희, 2000; 박은아, 김원, 

2015), Folkman & Lazarus(1980)에 따르면 스트레로 인한 영향은 스트레스 자체보다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이나 개인의 인지적 평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 선행

연구를 보면 직무스트레스 대처가 직무만족도(정용화, 임은미, 김종운, 2012), 심리적 

안녕감(윤성혜, 천성문, 김희진, 2009), 소진(김보람, 박영숙, 2012; 박화자, 정현희, 

2018)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보면 남교사의 경우에는 대처방식이 다양하지 

못해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효과적인 대처를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방란, 1998; 

박현진, 2003; 박영재, 2003; 이정숙, 2011). 박영재(2003)에 따르면 교사들은 스트레

스 대처 중 방어기제형 대처를 많이 하는데 이는 스트레스가 있음에도 ‘흔들리지 않

고 지낸다’의 방법을 의미한다. 남교사는 파괴형 대처나 긴장이완형 대처를 하는데, 

파괴형 대처 요인은 문제를 발생시킨 대상에게 화를 내는 것이며, 긴장이완형 대처 요

인은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방법으로 정적인 활동을 선호함을 의미하므로 효과적인 

대처 방식으로 볼 수 없다. 경력에 따라서는 21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교사들은 자기

비난이 강했으며(황남숙, 2004), 20년 이상의 경력 교사들이 소망적 사고나 정서 완화

적 대처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현진, 2003). 정서완화적 대처는 인지적 재구

성이나 긍정적 해석, 자기 격려와 같이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려는 노력과 관련된다(김

원, 박은아, 천성문, 2020). 이는 교직경력이 많을수록 회피하거나 정서 지향적 대처를 

많이 한다는 이향란(1992)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런 자기비난이나 소망적 사고로 회

피하거나 정서 완화적인 방법의 대처는 일시적 해결에 그칠 뿐이며 미해결 감정을 남

긴다. 이러한 미해결 감정들은 읽혀지거나 해소되지 않으면 내면에 내재 되었다가 신

체적인 반응으로 나타난다(주은선, 1998). 예를 들면 고민이 있을 때 가슴이 답답하거

나 몸에 변화를 체험하는 것이다.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증상은 자율신경계의 변화로 인해 불면증, 어지러움, 가

슴 두근거림, 혈압상승, 호흡 빨라짐, 소화장애, 변비, 두통, 손발이 차가워짐, 관상동

맥질환(Bosma 등, 1998)이나 심폐계 질환에 영향을 주며(Ishizaki 등, 1996), 심리적 

증상은 불안, 짜증, 긴장과 무기력감과(우민, 2019; 이동규 외, 2000; 이재봉, 1999; 홍

용기, 1992) 우울(황현숙, 이지연, 장진이, 2012; 김하은, 2011)에 영향을 미친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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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화’는 심리, 사회적 어려움을 신체 증상을 통해 표현하는 것으로(Kirmayer, 1984) 

간접적인 의사 소통 표현 방식의 개념이며(김윤주, 2002) 직무스트레스는 부정적 정

서를 촉발시키는 반면 부정적 정서가 직무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도 있다(Schuler. 

1980). 이러한 직무스트레스와 부정적 정서로 인한 신체화의 감소를 위해 체험적 심

리치료를 적용하여 개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포커싱(Focusing) 치료는 상황적, 정서적 원인으로 인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신

체 증상에 대해 체험적 심리치료를 하는 것으로 포커싱(Focusing)적 태도 적용한다(강

지연, 2013). 신체감각에 집중하고 미해결된 감정을 자각하고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느끼고 수용하는 과정으로, 정서적 치유와 자기성장을 도울 수 있다(임여준, 주은선, 

배성만, 2015). 포커싱의 핵심은 이 과정에 접근하는 개인적인 태도인 포커싱적 태도

이다. 포커싱(Focusing)적 태도는 신체감각에 초점을 맞추고 느껴지는 감각에 주의를 

기울여 알아차려 주면서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고, 그 느낌이나 문제로부터 일정한 거

리를 두는 태도를 말한다(주은선, 신설애, 김병선, 김주영, 2016). 

  포커싱적 태도는 ‘알아차리기’, ‘느껴보기’, ‘체험 주의 집중하기’, ‘음미하기’, ‘체

험 수용과 표현하기’, ‘여유갖기’의 6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되며, 이 하위요인은 치

료적 과정에서 치료 진행의 순서와 관련된다(주은선 외, 2016).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흐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대처전략으로서 개인이 

포커싱적 태도를 훈련하는 과정에서 개인은 ‘알아차리기’, ‘느껴보기’의 단계에서는 

스트레스 수준이 증가되는 경험을 하게 되지만, 그 다음 단계인 ‘체험 주의 집중하기’, 

‘음미하기’에서는 문제를 다시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스트레스의 수준이 낮아지는 경

험을 하게 된다고 한다. 다음 단계인 ‘체험 수용과 표현하기’ 단계를 훈련하는 과정에

서 개인은 원치 않은 생각, 정서, 기억 등을 회피하거나 투쟁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행위를 통하여 스트레스로서 자극 기능을 완화하여 

고통으로서의 기능을 축소시키고, 마지막 ‘여유갖기’의 단계에서는 스트레스 상황과 

거리두기가 가능해진다(주은선 외, 2016).

   인간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스트레스의 영향을 덜 받고 조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의미를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살펴보

고 수용하며 여유를 갖는 포커싱적 태도를 키운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포커싱(Focusing) 체험심리치료는 실존주의, 인본주의 인간관, 현상학 

등에 근거한 치료이론으로 1960년대 초 Gendlin이 성공적인 결과를 산출했던 상담을 

토대로 만든 치료적 기법으로 원래는 내담자 변인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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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담자가 상담을 받기 이전부터 내담자에게 내재된 태도, 즉 자신의 내적 반응, 특

히 정서적 경험을 다루는 방식과 태도를 상담의 효과 증진을 목적으로 치료적 기법으

로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다(주은선, 2002) 

   Noda(1997)의 연구에 의하면 기업연수에서 전 사원에게 포커싱 체험심리 치료

를 활용한 결과 사원들의 업무스타일이 바뀌고 유연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발견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최근 국내의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의 포커싱적 태도에 따

른 스트레스 감소효과가 보고되었으며(송언섭, 주은선, 2010), 대학생의 스트레스 대

처방식이나 자존감에 따른 분노표현양식의 관계에서 포커싱적 태도가 분노조절에 효

과적(이선화, 주은선, 2015)이라는 결과도 있었다. 또한 결혼불만족에 대한 스트레스 

반응에 포커싱이 매개하고 있으며(서현자, 주은선, 2015) 유아교사의 스트레스 감소

(문의영, 2013)와 유아교사의 창의적 태도에도 포커싱적 태도가 영향을 미치며(김주

영, 주은선, 2014),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김경진, 주은선, 

2015)으로 보고되었다. 이처럼 포커싱적 태도가 스트레스와 정서조절에 기여하는 바

는 청소년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과 대상에서 연구가 이어지고 있

다. 

  한편, 포커싱적 태도에 포함된 하위변인들이 본질적으로 상담의 진행과정에 내재

된 속성으로서 진행과정에 따른 순차적 진전을 반영하고 있다는 기존의 견해를 감안

하면(주은선 외, 2016), 포커싱적 태도의 하위변인들이 속한 순서, 즉 상담 진행 과정

에서 초기 단계인지 혹은 후기 단계인지에 따라 이질적 특성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제시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스트레스 반응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단일 변인으

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개별 하위변인들을 활용하는 분석이 더욱 흥미로운 결과를 도

출해낼 가능성이 있다.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포커싱적 태도의 하위요인들이 스트레스

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연구한 선행 연구에서 일부 하위변인들은 스트레스에 대해 부

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다른 변인들은 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난 결과는 이러한 가능성을 제시한다(문의영, 2013). 다만, 포커싱적 태도의 각 하

위변인들이 스트레스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차별적 효과를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려

진 바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년 남성 교사를 대상으로 포커싱적 태도의 

각 하위변인이 스트레스 반응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검증하여 각 하위변인들이 지

닌 특성에 대해 확인하고 이를 통해 포커싱적 태도에 내재된 이질적 요소들이 스트레

스 반응에 각기 어떠한 양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

해 중년 남성 교사의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개입에 대한 통찰을 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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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연구 목적과 관련하여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 남성 교사의 포커싱적 태도에 포함된 하위변인(알아차리기, 느껴보기, 

음미하기, 체험 주의 집중하기, 경험 수용과 표현하기, 여유 갖기)들은 스트레스 반응

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가?
  둘째, 포커싱적 태도 중 '알아차리기', '느껴보기'는 스트레스 반응을 증가시키는

가?
  셋째, 포커싱적 태도 중 '체험 주의 집중하기', '음미하기', '체험수용과 표현하기', 

'여유갖기'는 스트레스 반응을 감소시키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절차

   가.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조사는 서울, 경기 지역에 소재하는 12곳의 공.사립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근

무하는 만 40세부터 만 60세 사이의 중년 남성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조사 

시 사전에 각 학교의 책임자와의 면담 또는 전화를 통하여 연구의 취지를 밝히고 협

조를 구한 후에 개별 참가자들의 동의하에 2013년 11월 11일 ~ 2013년 11월 23일까

지 진행되었다. 자기보고식 질문지 257부를 직접 또는 우편 발송하였다. 질문지는 총 

236부가 회수되었고, 회수된 236명의 응답 중 스트레스 반응, 은퇴준비, 포커싱적태도

의 세 요인에서 각각 특정한 값에 95%이상 응답한 경우가 두 요인 이상이 되는 경우 

무성의한 응답으로 간주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최종적으로 220명의 응답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나. 인구 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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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류 N %

연령

45미만 30 13.6
45~50미만 27 12.3
50~55미만 78 35.5
55~60미만 70 31.8
60이상 15 6.8
합계 220 100.0

결혼상태

미혼 3 1.4
기혼 216 98.2
별거 1 .5
합계 220 10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106 48.2
외벌이 114 51.8
합계 220 100.0

종교유무

없다 95 43.0
있다 125 57.0
합계 220 100.0

  응답자 220명의 연령대에 대하여 살펴보면, 50대 초반이 35.5%로 가장 많았으며 

50대 후반 31.8%, 40대 초반 13.6%, 40대 후반 12.3%, 60대 이상이 6.8%의 비율을 

차지했다.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98.2%)가 현재 결혼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응답

자의 절반가까이가 맞벌이를 하고 있었고, 응답자 중 57%가 종교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 측정 도구  

  가. 포커싱적 태도 척도–간편형(KFMS-S: Korea Focusing Manner Scale - Short 
Version)

  본 연구에서는 주은선, 신설애, 김병선, 김주영(2011)이 수정개발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포커싱적 태도 척도(KFMS)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포커싱적 태도는 개발 당

시부터 일반적 척도와 다르게 척도 안에 치료에서 일어나는 과정들을 순차적으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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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고자 하였던 바(주은선, 신설애, 김병선, 김주영, 2011), 치료 과정에서 일어하는 

개인의 복잡하고 다양한 심리적 과정을 고려하면, 요인들이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띨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하나의 단일한 구성개념을 지향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불완전

한 측면이 있었다. 특히, ‘체험과정 주의와 음미하기’ 요인에 이질적 개념들이 혼재되

어 있을 가능성에 제시되었다(주은선, 김병선 , 신설애, 김주영, 2016).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한국판 포커싱적 태도 척도의 일부 문항들을 삭제 및 수정하여 사용하였으

며,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한국판 포커싱적 태도 척도의 저자들의 전적인 제안 및 도

움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사용한 포커싱적 태도는 1요인 ‘체험

과정 주의와 음미하기’의 14개 문항과 2요인 ‘ 체험과정 수용과 행동하기’ 10개 문항, 
3요인 ‘체험 지각하기’ 5개 문항, 4요인 ‘적절한 거리두기’ 6개 문항의 전체 35문항으

로 구성되었다.  
  1요인 ‘체험과정 주의와 음미하기’는 “몸에서 어떤 감각이 느껴질 때 그것을 지

나치지 않고 관심을 갖고 보는 편이다.”, “나는 종종 ‘내 몸에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

일까?’를 스스로에게 되묻곤 한다.”와 같이 감각느낌에 섬세하게 머무르면서 하나하

나 집중하는 것으로 천천히 느껴보는 태도를 나타낸다. 2요인 ‘체험과정 수용과 행동

하기’는 “내 자신이 느끼는 것을 감추지 않고 표현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내 감정

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하려고 노력한다.” 등으로 주의하고 음미하여 느낀 감각을 수용

하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태도이다. 3요인 ‘체험 지각하기’는 “고민이 있으면 등이나 

가슴, 배 등 몸이 개운하지 못한 느낌이 든다.”, “내 감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배 속

이 개운하지 못한 느낌이 든다.” 등과 같이 고민이나 문제가 있을 때 펠트센스를 조금 

더 쉽게 자신의 신체에 대한 감각을 알아차리는 태도이다. 마지막  4요인 ‘적절한 거

리두기’는 “ 고민거리가 있을 때 잠깐 미뤄둘 수 있다.”, “걱정거리가 있어도 잠시 잊

고 여유를 가지려 한다.” 등으로 고민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는 

태도를 나타낸다.
  기존 척도와 비교해보면 ‘체험과정 주의와 음미하기’가 ‘체험 주의집중하기’와 

‘음미하기’, ‘느껴보기’로 나누어졌으며, ‘체험과정 수용과 행동하기’는 ‘체험과정 수

용과 표현하기’로 ‘체험 지각하기’는 ‘알아차리기’로 ‘적절한 거리두기’는 ‘여유갖기’
로 요인 명이 각각 수정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모형은 수용할만한 수준의 

모형적합도를 나타냈다[χ2(512) = 973.506; RMSEA = .065(90% 신뢰구간: .058 ∼ 

.071); TLI = .899; CFI = .901]. 포커싱적 태도의 전체 신뢰도는 .89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 보면 ‘체험 수용과 표현하기’ .73,  ‘느껴보기’ .74, ‘음미하기’ .73,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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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갖기' .70, '체험 주의집중하기' .77, '알아차리기' .77로 나타났다. 
  포커싱적 태도의 구조는 ‘알아차리기’, ‘느껴보기’를 한 다음 ‘체험 주의 집중하

기’, ‘음미하기’로 연결되고 다시 ‘체험 수용과 표현하기’를 거쳐 ‘여유갖기’로 이어진

다. 이는 첫 번째, ‘알아차리기’단계에서는 스트레스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두 번

째, ‘되새겨보기’단계에서도 스트레스를 받기는 하지만 되새겨 볼 수 있는 여지가 생

김으로 인하여 그 강도가 낮으며, 세 번째, ‘표현하기’, 네 번째, ‘받아들이기’단계에서

는 0이 되어 부(-)가 되고 ‘여유갖기’가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은선 등(201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나. 스트레스 반응 척도(Stress Reactions Scale)

  기존의 스트레스 반응 척도 중 고경봉, 박중규, 김찬영(2000)의 SRI(Stress 
Response Inventory)는 감정, 신체, 행동, 인지적 반응까지 세분화되어 있고 성인을 대

상으로 했으나 병원 환자의 가족이나 병원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표집에 제한성이 있

으며, 최승미, 강태영, 우종민(2006)의 연구는 고경봉 등(2000)의 연구를 토대로 근로

자를 대상으로 타당성을 검증했으나 대상의 71.9%가 30 ~ 40대로 중년 남성에게 사

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39문항의 지나치게 적은 소수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본 연구의 목적 및 주제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배

성만, 김병선(2014)이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김만지(1999)의 연구에서 

사용된 스트레스 증상 목록을 기초로 스트레스 반응으로 빈번하게 사용된 기존의 문

헌고찰을 통해 스트레스의 행동적 반응 26문항, 정서적 반응 32문항, 신체적 반응 33
문항으로 전체 91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빈도분석을 통해 5문항을 제외한 후 최종적

으로 행동적 반응 26문항, 정서적 반응 32문항, 신체적 반응 28문항인 전체 86문항으

로 구성되었다. 
  스트레스 반응의 하위요인 살펴보면, ‘행동적 반응’은 “식습관이 바뀐다.”, “성급

해진다.”, “잠을 잔다.”,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를 한다.” 등의 스트레스를 받고 행동

적으로 표현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서적 반응’에는 “욱 하는 감정이 올라

온다.”, “지나치게 예민해진다.”, “우유부단해진다.”, “매사가 부정적으로 보인다.” 등
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서적으로 느껴지는 변화가 있는지를 묻고 있다. 마지막 ‘신
체적 반응’은 “계속 피곤하다.”, “머리가 무겁다.”, “숨이 가쁘거나 호흡이 곤란하다.”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신체적으로 변화가 있는지 혹은 어떻게 신체적으로 표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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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지의 반응을 묻는 내용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반응의 구분 없이 응답자가 느끼는 전반적인 스트레스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김만지(1999)의 증상 척도인 ‘예/아니오’의 이분형 척도가 아

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가끔 그렇다. 3: 자주 그렇다. 로 3점 Likert 척도로 수정·
보완 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반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

도는 ‘행동적 반응’ .84, ‘정서적 반응’ .95, ‘신체적 반응’ .92이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

에 대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들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참가자들의 포커싱적 태도 및 각 하위변인, 스트레스 반응에 대해 신뢰도 분석

을 실시한 후,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

하여 포커싱적 태도 및 각 하위변인, 스트레스 반응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넷째, 중
다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포커싱적 태도 및 

각 하위변인이 스트레스 반응에 대해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Ⅲ. 연구 결과 

1. 포커싱적 태도(체험 수용과 표현하기, 느껴보기, 음미하기, 여유 갖기, 체험 

주의집중하기, 알아차리기)와 스트레스 반응 간의 관계 

 

중년 남성 교사의 포커싱적 태도와 스트레스 반응 간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포커싱적 태도와 스트레스 반응은 정적상관이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r=.263, p<.01). 아울러, 포커싱적 태도의 하위척도 중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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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중년 남성 교사의 포커싱적 태도와 스트레스 반응 간의 관계

포커싱
적 태도

체험수
용과 
표현하
기

느껴보
기

음미하
기

여유갖
기

체험 
주의집
중하기

알아차
리기

스트
레스　
반응

포커싱적 태도 1

체험 수용과　
표현하기

.656** 1

느껴보기 .693** .109 1

음미하기 .782** .257** .578** 1

여유갖기 .560** .589** .037 .281** 1

체험 
주의집중하기

.776** .328** .642** .665** .133* 1

알아차리기 .692** .144* .655** .604** .073 .603** 1

스트레스
반응

.263** -.174** .465** .296** -.175** .300** .554** 1

*р<.05, **р<.01 
p<.01)는 스트레스 반응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보기(r=.465, p<.01), 음미하기(r=.296, p<.01), 체험 주의 집중하기(r=.300,

p<.01), 알아차리기(r=.554, p<.01)는 스트레스 반응과 정적상관이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체험수용과 표현하기(r=-.174, p<.01), 여유갖기(r=-.175,

p<.01)는 스트레스 반응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2. 포커싱적 태도(체험 수용과 표현하기, 느껴보기, 음미하기, 여유 갖기, 체험 

주의집중하기, 알아차리기)가 스트레스 반응에 미치는 영향 

포커싱적 태도(체험 수용과 표현하기, 느껴보기, 음미하기, 여유 갖기, 체험 

주의집중하기, 알아차리기)가 스트레스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포커싱적 태도의 각 하위요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스트레스 반응을 종속변

인으로 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독립변인의 투입방식은 단계적

(stepwise) 방식을 지정하였다. 그 최종 결과를 <표 3>, <표 4>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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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싱적 태도의 하위척도(알아차리기, 체험 수용과 표현하기, 느껴보기, 음

미하기, 여유갖기, 주의집중하기) 6개를 독립변수로 동시에 투입하여 스트레스 

반응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알아차리기, 체험 수용과 표현하기, 느껴보

기 3개의 독립변수가 스트레스 반응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반면, 포커싱적 태도의 음미하기, 여유갖기, 주의 집중하기가 스트레스 반응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스트레스 

반응 총 변량의 38.7 퍼센트가 알아차리기, 체험 수용과 표현하기, 느껴보기를 

독립변수로 포함한 모형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스트레스 반응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알아차

리기(t=6.77, p=.000), 체험 수용과 표현하기(t=-4.73, p=.000), 느껴보기(t=2.52,

p=.013)이며, 독립변수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에 의하면 알

아차리기, 체험 수용과 표현하기, 느껴보기의 순으로 스트레스 반응에 영향을 

미쳤다. 알아차리기, 느껴보기는 정적영향을 체험 수용과 표현하기는 부적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회귀모형에 대한 분산분석표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회귀분석 49406.741 3 16468.914 46.230 .000

잔차 75521.851 212 356.235

합계 124928.593 215

R² (adj. R²)=.395(.387)

<표 4> 포커싱적 태도가 스트레스 반응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β)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상수) 109.01 8.84 12.33 .000

알아차리기 6.13 .91 .48 6.77 .000

체험 수용과 표현하기 -2.02 .43 -.26 -4.73 .000

느껴보기 1.78 .71 .18 2.52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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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포커싱적 태도가 스트레스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

고 이를 토대로 포커싱을 활용하여 중년 남성 교사의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포커싱적 태도(체험 수용과 표현하기, 느껴보기, 음미하기, 여유갖기, 체험 

주의집중하기, 알아차리기)가 스트레스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포커싱적 태도

의 하위요인인‘체험 수용과 표현하기’는 스트레스 반응에 유의한 부적영향을 보였으

며,‘알아차리기’와 ‘느껴보기’는 스트레스 반응에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쳤다. 반면 

포커싱적 태도의 하위요인인 ‘여유갖기’, ‘음미하기’, ‘체험 주의집중하기’는 스트레

스 반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포커싱적 태도의 각 하위변인들이 

각 변인들에 내재된 속성에 따라 스트레스 반응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함을 시사한

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포커싱적 태도의 각 하위변인들이 상담 진행과정에 따른 

이질적 속성을 띠고 있다는 제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주은선 외, 2016). 

문의영(2013)의 연구에서는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포커싱적 태도의 하위요인들이 스

트레스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검증한 결과, ‘체험과정 수용과 행동하기’ 및 ‘적절한 

거리두기’는 스트레스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험과정 수용과 

행동하기’가 본 연구에 포함된 ‘체험 수용과 표현하기’와 유사한 변인임을 감안할 

때 선행 연구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체험에 대한 

내부적 수용 및 표현으로 대변되는 외부적 행동이 스트레스 반응을 부적으로 예측

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체험 수용과 표현하기’는 비록 내적 수용이라는 내적 요소

와 행동적 표현이라는 외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수용이나 표현은 모두 

정서를 다루는 과정에서 개인의 선택 이후의 과정을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동

일하다. 즉, 이러한 결과는 포커싱적 태도 중 ‘체험 수용과 표현하기’에 내재된 치

료적 요소 중에서 정서 경험에 대한 개인이 선택한 적응적 조절전략이 스트레스 반

응을 감소시켰음을 시사한다. 반면, 이러한 측면과 상반되게 문의영(2013)의 연구에

서 ‘체험과정 주의와 음미하기‘와 ’체험 지각하기‘가 스트레스를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던 바, 여기에서 ‘체험과정 주의와 음미하기‘와 ’체험 지각하기‘는 각각 본 

연구에서 사용된 느껴보기‘와 ’알아차리기‘에 배대된다. 이러한 결과는 포커싱적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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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내재된 치료적 요소 중에서 정서적 경험에 대한 인식과 자각이 개인이 체험하

는 스트레스 반응 증가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로 인해 본연구에서 포커싱적 태도 

중 ‘알아치기’와 ‘느껴보기’가 스트레스 반응 증가로 이어졌음을 시사한다. 종합하

면, 포커싱적 태도에 포함된 하위변인은 스트레스 반응과의 관계에서 두 가지의 상

반되는 이질적 특성을 나타냈으며, 그 중의 하나는 정서적 경험에 대한 인식과 자

각을 주로 반영하는 요소로서 이러한 요소는 스트레스 반응과의 관계 양상에서 반

응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그 특성이 나타난다. 반면, 다른 요소는 개인이 선택한 

적응적 조절전략을 반영하는 요소로서 이러한 요소는 스트레스 반응과의 관계 양상

에서 반응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그 특성이 나타난다. 포커싱적 태도에 포함된 상

반된 두 가지 속성을 치료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고려하면,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같이 정서적으로 고통스러운 자극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서 자극에 대한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는 우선 자극에 대한 인식과 자각이 우선하며 그러한 인식과 자각은 

고통을 직면하는 성격을 띠므로 일시적으로 정서적 고통의 수준이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서적 수용이나 표현과 같은 적응적 정사조절방략

을 선택하고 실행에 옮김으로써 정서 자극에 대한 처리를 완결시킬 수 있게 된다

(주은선 등, 2011). 이는 사무직 여성의 직무스트레스를 연구한 강지연, 주은선

(2014), 유아교사의 포커싱적 태도와 스트레스 반응을 연구한 문의영(2013), IT직무

종사자를 대상으로한 직무스트레스와 조직사회화의 관계에서 포커싱적 태도의 조절

효과를 연구한 김재영(2021), 중년 남성의 중년기 위기감을 연구한 안호원, 주은선

(2021)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자신에 대한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한 뒤, 적응적 정서조절

방략으로 이어졌을 때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와 처리가 가능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에 기초할 때, 중년 남성 교사는 ‘체험지각하기’에 해당하는 ‘알아차

리기’에서‘체험과정 주의와 음미하기’에 해당하는‘체험 주의집중하기’와‘음미하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체험과정수용과 행동하기’에 해당하는‘체험 수용과 표현하기’단

계로 넘어간다고 제안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의 고민이나 문제 상황으로부터 유발되

는 심리적 불편감에 대한 알아차림이 빠르고 그러한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인식하고 

수용하며 적절히 표현하지만, 자신의 심리적 불편감으로 인한 신체적 감각에 대해 

알아차린 후 자신을 인정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감정을 인지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미해결 과제를 남기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체험 주의집중하기’와 ‘음미하기’, 그리고 ‘여유갖기’의 세 가지 하위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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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스트레스 반응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포커싱적 태도에 관한 

연구들은 대체로 하위변인들을 개별적인 독립변인으로 동시에 투입하는 경우가 대

부분이며 그러한 경우, 유의하지 않은 변인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문의영, 

2013; 강지연, 2014; 서현자, 2015; 김경진, 2015; 김경하, 2017). 이러한 이유는 포

커싱적 태도 변인의 각 하위변인이 이질적이고 다양한 치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

다고 하더라도 결국 단일한 구성개념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동시에 투입할 때 발생

하게 되는 상호작용때문일 수 있다. 즉, 포커싱적 태도가 이론적 단계에서 다양한 

요소를 제시하고는 있으나 심리적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는 그보다는 좀 더 단순하

게 작용하면서 좀 더 적은 수의 구성개념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관해 본 

연구에서는 인식 및 자각의 단계와 적응적 조절전략의 선택과 활용 단계의 두 가지

로 보다 단순화된 대안적 흐름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추론은 한 개의 하위변인

과 관계를 살펴본 상관분석에서는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으나, 단계적 회귀분석에 

의해서 여러 변인들이 동시에 투입되었을 때,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던 변인의 예측

능력이 유의하지 않게 된 본 연구결과에 의해 지지된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하

여 본 연구 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체험 주의집중하기’는 ‘알아차리

기’와 유사하며, ‘음미하기’ 및 ‘여유갖기’는 ‘느껴보기’와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결국 스트레스 반응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세 개의 

하위변인들은 모두 내적 체험을 인식하고 자각하는 작업과 관련되어 있으며, 본 연

구에서는 느껴보기와 알아차리기가 이러한 측면을 가장 잘 반영했다고 보여진다. 

다만 포커싱적 태도에 포함된 인식과 자각의 요소를 어떤 하위변인이 가장 반영하

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시된다. 아울러, 포커싱적 태도에 대

한 구성개념을 재정립하는 작업, 즉 지나치게 다양하며 중복되는 하위요소들을 단

순화하고 통합하는 작업의 필요성 또한 제시된다. 그리고 중년 남성 교사를 대상으

로 한 본 연구와 여성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문의영, 2013) 둘 다 포커싱적 

태도의 하위변인들이 스트레스 반응에 미치는 효과의 양상이 유사하게 나타난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가 교사들에게 나타나는 패턴일 수 있으므로 다른 직업군에

도 적용되는 결과인지 확인할 필요성이 제시된다. 다만 교사들의 직업적 특성이 이

러한 결과에 어느 정도 반영될 가능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으나 그에 대해서는 보

다 구체적인 연구설계로 구성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주어진 문제를 일시적, 단기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며, 그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된 과제로 남게 되고, 다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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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문제와 비슷한 일들을 경험한다면 그 때의 느꼈던 감정을 다시 느끼게 된다는 

문의영(2013)의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이는 “한국인들의 역할 중심적인 사고와 

감정이 자신의 신체에 주의하고 음미하는 일련의 과정에 우선한다”는 주은선 외

(2011)의 연구와 “유아교사가 ‘체험지각하기’와 ‘체험과정 수용과 행동하기’에만 머

무르는 이유가 ‘과제 중심적’이고 ‘결과 중심적’인 교육현장 환경을 반영하는 결과”

라는 문의영(2013)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Rogers(1961)는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자

신의 감정을 인식하며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경험에 대한 개방성

이 높은 사람들은 포커싱적 태도도 높다고 할 수 있는데 포커싱적 태도가 높은 사

람들은 모호하지만 자신의 신체에서 느껴지는 감각이나 느낌에 대해 있는 그대로 

살펴보고 돌아보고 관찰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주은선 등(2011)은 포커싱

적 태도가 체험을 지각하고 그것을 주의, 음미 하고 수용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하

위구조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이나 문제에 대해서 지각하고 그것에 주

의를 기울이고 음미하는 과정을 거쳐 바로 그것에 대한 수용과 행동으로 이어지거

나, 주의와 음미를 기울이고 그것을 수용하고 행동함으로 문제에 여유를 갖고 거리

를 두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체험 수용과 표현하기’는 표현하기만 해도 카타르시스를 경험함으로써 스트레스

가 줄어들 수 있으며, 과도한 정서를 경험할수록 정서 표현이 중요하다고 한다. 주

은선, 강주희, 백경은(2019)의 연구에서도 체험을 지각하는 ‘알아차리기’와 주의와 

음미에 해당하는 ‘되새겨보기’는 신체화 증상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수용과 행동

하기에 해당하는 ‘표현하기’는 신체화 증상에 부적 영향을 나타냈다. 수용은 원치 

않은 생각, 정서, 기억 등을 도피, 회피, 투쟁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기꺼이 경험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더 이상 스트레스가 되지 않으며, 수용이 된 이후 

‘여유갖기’에서 스트레스를 줄이며 자연스럽게 스트레스 상황과 거리를 두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포커싱적 태도의 구조는 각 하위요인들이 독립적으로 표현되고 있

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단계적 흐름을 시사하고 있다(주은선 외, 2011). 

  주은선 외(2011) 연구에서 제안된 단계적 흐름, 즉 포커싱적 태도에 포함된 하위

변인들이 치료적 변화와 그 방향성이 일치하는 일정한 순서를 반영하고 있다는 제

안은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경험적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주은선 외(2011)의 

연구에서는 그러한 흐름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나타나며, 각 요소들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 반면,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제시된 대안적 흐름은 인식 및 자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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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그 이후 실제로 정서를 적응적 방식으로 다루고 조절하는 선택의 두 가지 단

계로서 선행 연구에 비해 보다 단순하고 명확하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지닌다. 다만 

중년 남성 교사들에 대한 스트레스 예방 혹은 감소를 위한 개입 시, 포커싱적 태도

에 기반을 둔 개입을 실시한다면, 스트레스 자극에 대한 인식과 자각을 증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정서적 고통의 수준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과 인식과 자각만

으로는 부족하고 수용 혹은 표현과 같은 적응적 전략을 선택하는 과정이 반드시 수

반되어야 비로소 스트레스 반응이 감소하는 결과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의 두 가지 

치료적 시사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치료적 개입 순서에 있어서도 인식

과 자각을 먼저 진행한 후 실제로 정서를 조절하는 방략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년 남성 교사들의 스트레스 관리 능력 향상에 있어서 포커싱

적 태도의 함양이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스트레스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포커싱적 태도를 교육하고 훈련하는 개입을 할 때, 구체적으로 스트

레스 자극에 대해 인식하고 자각하는 작업을 선행한 후 수용이나 표현과 같이 실제

적 전략을 선택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개입의 효과성을 더욱 증진할 수 있으

며, 그러한 과정에서 인식과 자각 작업 초반에는 일시적으로 스트레스 수준이 증가

할 수 있다는 점을 상담자가 주지하는 동시에 내담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 유익

할 것이다. 또한, 순차적이며 이질적 특성을 가질 것으로 이론적으로 제안된 포커싱

적 태도의 하위변인들이 스트레스 반응에 미치는 효과의 차별적 양상에 대해 경험

적 연구를 통해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를 근거로 하여 포커싱적 태도가 인식·자각과 

그에 후속하는 반응 선택이라는 2가지 요소의 치료적 흐름을 포함하고 있다고 제안

함으로써 기존의 복잡하고 중복가능성이 높은 개념에 비해 단순하고 명료한 대안적 

제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 남성 교사들의 스트레스 관리 능력 향상에 있어서 포커싱적 태도의 함

양이 유용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둘째, 포커싱적 태도가 인식·자각 그리고 후속 반

응의 선택이라는 2가지 요소의 치료적 흐름을 제안함으로써 단순하고 명료한 대안

을 제시했다는데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중년 남성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그 대상 및 표집이 한정되어 본 연

구의 결과를 중년 남성 전체로 일반화하는데 한계점을 지닌다. 둘째, 본 연구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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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경기 지역에 국한되어 실시되었으므로 우리나라 중년 남성 교사 전체를 나타내

는 결과로 보기에는 한계점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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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Focusing Manner on Stress Reactions 
among Middle-Aged Male teachers

Kim, Jung-Hyun · Joo, Eun-Sun 

Seoul Samjeon Elementary School · Duksung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mpact of  focusing manner on reduction in stress 
reaction among middle-aged male teachers. Therefore, from 2013 November 11 to 
23, data on 220 middle-aged male teachers of middle and high schools in Seoul and 
Gyeonggi metropolitan areas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among the sub-variables of focusing manner, stress reaction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feeling, savoring, experiential attention, noticing. On the 
other hand, experience acceptance-expression, and relaxation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stress response. In the results of a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on the effect of each sub-variables of the focusing manner on the stress 
reaction, noticing and feeling positively predicted the stress reaction, and experience 
acceptance-expression negatively significantly predicted the stress react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confirmed the change in stress management ability of 
middle-aged teachers according to the type of focusing manner, and through this 
results, the study presented the necessity of focusing training and education to 
improve stress management ability.

Key Words: Middle-aged male teacher, Focusing manner, Stress reaction



  본 연구는 또래 관계의 어려움을 지닌 3명의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정신분석적 놀이치료에서 부모와

의 관계 경험이 아동의 자기표상과 대상표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치료과정 중 발생한 전이

에 대한 치료자의 개입을 알아보았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또래 관계의 어려움을 지닌 학령기 아동

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통제하고, 종속시키며, 비난하고, 거절하는 대상표상과 통제받고 요구에 따르며, 거

부당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자기표상을 형성하였다. 둘째, 정신분석적 놀이치료과정에서 아동의 전이에 

대해 치료자는 상상놀이에서 아동의 전이를 이해하고, 놀이에 참여하여(캐릭터의 역할 맡기) 아동에게 필

요한 대상이 되어주고, 공감과 수용, 해석을 전달하여 아동이 새로운 관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정적 전이와 저항을 해석하여 놀이할 수 있는 아동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고, 드라마놀이 속에

서 아동의 부정적인 전이에 따른 감정을 담아주고 치료자의 내적 기능으로 감정을 변형시켜 아동에게 되

돌려 줌으로써 아동은 부정적 감정을 수용하고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또래 관계의 어려움을 지닌 학

령기 아동에게 정신분석적 놀이치료를 실시했을 때, 아동의 자기표상과 대상표상에 영향을 주어 긍정적 관

계 형성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핵심어: 또래 관계 어려움, 정신분석적 놀이치료, 자기표상, 대상표상, 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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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인간은 관계 안에서 살아간다. 아기는 엄마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영유

아와 아동은 가족 및 또래들과의 자발적이고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사회적 가치관 및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최은정, 2019).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기도 하

고, 적응해가며, 관계는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학령기는 다양한 환경변화에 직면하는 발달적 전환기(신민섭, 박선영, 2007)로 가

정에서 학교로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에서 또래로 관계의 범위가 확장되어진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또래 집단을 형성하고, 상호성을 바탕으로 관계가 형성되며

(Grotevant & Cooper, 1985),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고, 또래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

지하는 것이 중요한 발달 과제가 된다(신민섭, 박선영, 2007). 또래들과 긍정적인 

관계 형성은 아동의 정서적 지지의 기반이 되며,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도모한다(이경숙, 서수정, 신의진, 2000). 반면 또래 관계에서 어

려움을 느낄 때, 아동은 사회적으로 고립 되어지거나 불안을 경험할 수 있고 아동

기 뿐 아니라 후기 성인기에 이르러서도 장기적으로 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김미영, 2001). Parker와 Asher(1987)은 성인기의 적응 여부는 아동기의 지능이나 

학업성적 보다 긍정적인 또래관계에 의해 좌우된다고 했고 학령기 아동의 또래 관

계 어려움은 성인기의 심각한 문제들을 초래했음을 보고하는 종단적 연구도 있다

(Coie & Dodge, 1983; Rubin & a, 1983; Bonm, 1995). 김수정과 곽금주(2010)는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한 아동은 이후 지속적인 심리적인 어려움, 학교 중도 

포기, 비행 등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또래 관계의 어려움을 지

닌 학령기 아동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래관계의 어려움을 지닌 학령기 아동의 상담과 치료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

면, 최영주(2008)는 또래관계의 문제를 경험한 아동이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함

으로써 아동의 자아 존중감과 사회성이 향상에 효과적이었음을 보고했다. 박정미

(2021)는 집단미술치료가 또래관계 어려움을 호소하는 초등학생의 사회성과 공감능

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연구했고, 유진희(2019)는 또래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의 가족치료 사례연구를 통해 가족 간의 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함으로

써 아동의 또래 관계 어려움이 완화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류승민, 유미숙(2018)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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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관계의 어려움으로 의뢰된 아동에게 학교놀이치료를 실시한 결과 아동은 또래 

내에서 자기표현이 가능해졌고, 행동에 대한 조절감이 증진되었으며, 또래관계가 개

선되었다고 보고했다. 추아영, 김현주(2020)은 공격성향이 있는 아동에게 자기조절 

중심 집단게임놀이치료를 적용하여 아동의 공격성 감소와 또래관계 내에서 긍정적

인 행동이 증가하여 또래관계가 향상되었다는 연구를 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심리

치료적 접근은 아동의 긍정적인 또래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또래 관계

는 아동의 사회적 기술 뿐 아니라  영유아기 중요한 대상과의 관계 경험이 현재의 

심리·사회적 기능에 영향을 주어 형성된 것이므로(Clar, 2015),  발달 과정에서 중

요한 대상과의 관계 경험을 이해하는 것(전경희, 2004)이 아동의 또래 관계를 이해

하는데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중요한 대상과의 관계 경험은 내적표상 또는 내적 작

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형성하게 되며(김창대, 1997; Collins & Read, 

1990; Gomez, 1997) 내적표상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Collins & Read, 1990; Gomez, 1997). 일부 정신분석가들은 타인과의 관계의 문

제 및 중요한 대상과 맺었던 관계가 한 개인의 성격의 구조 및 형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관심을 기울였다(Clair, 2015).   

  정신분석은 한 개인의 역사가 현재 그의 행동 및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탐구해 왔으며(Clair, 2015), 자기 및 타인에 대한 내적 이미지(표상)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분화되어왔는지, 이런 내적 구조가 타인과 맺는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그러므로 정신분석을 기반으로 한 정신분석적 놀이치료는 또

래관계의 어려움을 지닌 아동의 초기 양육자와의 관계 경험을 의미 있게 살펴볼 수 

있고, 과거의 관계 경험이 현재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아동의 내적 세계가 

외부의 경험과 연결되어 현재 아동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심을 갖는다. 

그러므로 또래 관계의 어려움을 지닌 아동을 위한 치료적 개입으로 효과적이다. 정

신분석적 놀이치료에서는 아동의 무의식적 갈등과 불안이 놀이를 통해 표현되고, 

치료자는 참여적 관찰자로 아동의 놀이에 대해 해석적 의사소통을 시도한다. 이 과

정에서 아동은 스스로에 대한 통찰을 얻고, 자신의 내적 갈등을 해소하며, 치료자와

의 새로운 관계 경험 속에서 발달을 재활성화하고(임화란, 선우현, 2021), 일상에서

의 유연하고 적응적인 대처기제를 개발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아동은 자아기능

를 강화하고 긍정적인 자기가치감을 형성할 수 있다(Cabaniss, D., Cherrry, S., 

Douglas. C. J., & Schwartz, 2015). 따라서 또래관계의 어려움을 지닌 아동이 자신

의 내적 갈등과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고 아동의 자아의 기능을 강화하여, 일상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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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응을 돕고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정신분석적 놀이치료가 효과적

이다(임화란, 선우현, 2021). 특히 정신분석적 놀이치료에서 치료자와 아동 간의 새

로운 관계 경험은 갈등을 일으켰던 기존의 패턴을 수정 할 기회를 갖게 한다. 아동

이 맺은 타인과의 관계 패턴은 부모의 양육 태도와 깊은 관련성을 지닌다(오성심, 

이종승, 1982). 

  부모가 자신을 수용하고 존중한다고 지각한 아동은 타인에게 관대함, 배려, 보살

핌과 같은 사회적 기술을 보다 잘 습득하는 경향이 있다(Kerns, Klepac, & Cole, 

1996). 반면 부모와 적대적인 관계의 아동은 자기과시적인 태도를 보이며, 친사회적 

행동의 빈도가 적게 나타나며(Black & McCartney, 1997).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

도는 타인의 거부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고(유고은, 방희정, 2011), 품행문제를 

유발하며 또래들에게 거부당할 가능성을 높인다(Patterson, DeBaryshe, & Ramsey, 

1989). 이처럼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기인한 부모와의 관계 경험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아동의 행동 및 정서에 영향을 미치며 아동의 내적표상 즉 자기표상 및 대

상표상 형성에 토대가 된다.  

  아동의 자기표상(self representation)은 아동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에 대해 갖게 되는 정신적 표상을 말한다(Clair, 2015). 이 과정에

서 아동은 자신에게 중요한 대상과의 관계 경험 및 그 대상의 특성이 내면화되는

데, 이를 대상표상(object representation) 이라고 한다(최영민, 2017). 중요한 대상 

즉 부모와의 관계 경험은 지속적이기 때문에, 아동의 자기상(self image)에는 아동

의 모습 뿐 아니라, 부모의 특성 및 양육 태도도 함께 자리한다. 그리고 이것은 향

후 아동이 타인과 관계를 맺는 기본 틀이 된다(최영민, 2017). 아동이 갖는 관계의 

기본틀은 치료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대로 재연된다. 정신분석에서는 이것을 ‘전

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전이는 내담자의 내면화된 자기표상 및 대상표상

이 치료자와의 관계에서 치료자에게 보이는 의식적, 전의식적 반응에 영향을 끼치

는 현상을 말한다(Bauer, 2007). 전이는 S. Freud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으며 Freud

는 처음에는 전이를 오래된 갈등의 반복과 저항을 보고 치료의 방해 요인으로 생각

했으나(문장수, 2015), 이후 Freud(1912)는 전이의 이해와 해석을 정신분석적 치료

에서 치유를 가져오는 핵심도구로 보았다. 전이는 모든 대인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지만, 증상의 한 측면으로 보면, 대상표상이 왜곡되거나,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 상담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 활성화되는 저항이다(정은

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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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스테이트 클리닉의 A. Frued와 동료들은 아동관찰을 통해 아동분석에서 전이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전이와 전이 분석을 아동치료의 핵심적 과정으로 보았다

(Ritvo, 1996). 정신분석적 놀이치료에서 아동의 전이는 치료자와의 관계 뿐 아니라, 

상상놀이(드라마 놀이)를 통해 표현될 수 있으며(Ritvo, 1996). 특히 드라마 놀이 속 

이야기와 아동이 창조한 캐릭터에서 발견할 수 있다. 치료자가 아동의 전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놀이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으며, 아동이 기

존의 관계에서 실패했던 부분을 새롭게 수정하거나, 부족하고 결핍되었던 부분을 

관계 속에서 재경험하는데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므로 치료자는 아동의 전이를 명

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놀이치료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아동의 관계의 어

려움을 보다 잘 개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또래 관계의 어려움을 지닌 학령기 아동의 자기표상과 대상

표상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 살펴보고, 정신분석적 놀이치료 과정 

중 아동의 전이가 어떻게 나타나며, 치료자는 아동의 전이를 어떻게 다루어주는지 

구체적인 실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정신분석적 놀이치료에서 전이 분석 실제 

1.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경기도에 위치한 000아동발달센터에 다니는 초등2년 여아1명, 남아1
명과 초등3년 여아1명, 총 3명이다. 연구참여자는 모두 또래관계의 어려움을 주호소

로 놀이치료에 의뢰되었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은 1차로 본인과 부모에게 상담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2
차적으로 본 연구자에 의해 수퍼비전과 정신분석적 놀이치료 연구를 목적으로 놀이치

료 내용에 대한 녹음 및 촬영 동의서와 각 상담내용을 연구목적으로 공개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았다. 동의서 작성에 앞서 본 연구자는 아동과 부모에게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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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목적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고, 모든 참여자는 연구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였으며,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다. 또한 참여자들의 개

인정보가 드러나므로 공개를 원하지 않는 부분은 연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자는 자료 수집을 위해 아동과의 놀이치료 영상을 녹음 혹은 동영상 촬영

을 하였고 연구자료의 정확성과 해석의 타당화를 검증 받기 위해 미국공인 정신분

석가 자격증(NCPsyA)을 갖고 있는 정신분석전문가와 놀이치료전문가에게 수퍼비전

을 받았다. 

3. 정신분석적 놀이치료 사례개요

가. 사례 A

(1) 아동의 주호소 및 생육사와 발달사

아동은 초등 2년 남아로 주 호소 문제는 첫째, 불안이 높고 정서조절의 어려움이

다. 아동은 학교와 집에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쉽게 좌절하고 울며, 소

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등 분노조절이 힘들었다. 또 학교 가는 길에 보이는 큰 나

무를 괴물이라고 말하며 무서워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불안이 높았다. 두 번째는 또

래 관계의 어려움이다. 한 친구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 친구가 

다른 친구와 놀거나 교류하는 모습을 보이면 심하게 화를 내고 친구의 놀이를 방해

하며, 소리를 질렀다.  

  아동의 어머니는 아동을 임신하기 전 두 차례의 유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임신 

기간 중 굉장히 예민했었다. 출산 후에는 타인들과의 교류가 불편해 만남을 줄이고 

거의 아동과 집에서만 지냈다. 아동은 12개월 동안 수면의 어려움으로 자주 깨고 

울었으며, 활동량이 적었고, 거의 앉아서 놀면서 대근육 발달이 다소 느렸고 움직임

이 둔했다. 또한 청각자극에도 예민하여 큰 소리가 나면 귀를 막고 무서워했다. 

  어머니는 청소 및 정리에 강박 증상이 있었다. 아이가 놀고 나면 치우는 것을 반

복하였고, 아이가 있는 집이었지만 집안은 늘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자주 아동에게 “그렇게 하면 안돼”라는 말을 반복하였고, 아동은 처음에는 이것저

것 만지며 집안을 어지럽혔지만 이후에는 한 곳에서만 조용히 앉아서 놀았다. 집에

서 놀던 중 아동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 울거나 때 쓸 때 어머니는 “너는 안되겠



 또래 관계에 어려움을 지닌 학령기 아동의 정신분석적 놀이치료에서 전이 탐구 및 치료적 개입  41

다. 반품시켜야겠다.”, “엄마는 00이 엄마라서 힘들다”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아동이 유치원에 가기 전까지 아동과 어머니는 주로 집에서 지냈고 이로 인해 아동

은 외부환경에 흥미를 갖고 탐색하는데 제한적이었다. 아동은 5세 때 처음 유치원

에 갔고, 초기 적응이 힘들어 3개월간 분리불안이 있었다. 또래들과의 놀이에도 어

려움을 느껴 유치원 선생님의 권유로 상담센터에서 평가를 받았는데, 평가결과 아

동에게 다양한 발달적 자극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후 놀이터에서 놀기, 

수영, 미술, 승마, 체육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새로운 자극

에 아동은 활동을 거부하며, 힘들어했고, 어머니는 아동이 해야 할 것에 집중하며 

강압적으로 활동을 진행했다.  

  아동의 아버지는 감정 기복이 심하며, 아동과 잘 놀아주다가도 아동이 울거나 때

를 쓰면 강하게 화를 냈고, 아동에게 “네가 잘해야 아빠가 너에게 잘하지”라는 말

을 자주 했다고 한다. 

   (2) 부모와의 관계 및 아동의 자기표상과 대상표상

  아동의 어머니는 강박적인 성격으로 환경을 통제하려는 성향이 강했고, 아동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려 했을 때 통제적이고 거절하는 양육태도를 보였다. 세상과 

환경을 마음껏 탐색하고 싶어하는 것은 아이들의 본능이다. 아이의 탐색이 활발해

지면서 아이는 자신의 발견을 부모와 나누고 싶어하고 그 의미를 만들어가길 원한

다(Hughes, 2017). 하지만 어머니는 아동의 정서에 조율되거나 맞추지 못한 채, 아

동의 탐색을 지저분하게 하는 행동으로 규정하였다. 어머니는 아동의 탐색 행동을 

제한하고 혼내면서, 세상을 탐색하려는 아동의 자율적 시도와 도전은 포기되었고 

어머니는 아동의 내적 정서 상태에 대해 소통할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Hughes, 

2017). 이런 아동과 어머니의 관계에서 아동은 통제하고 거절하며, 무시하는 대상표

상과 통제받고 요구에 따르며, 거부당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자기표상을 형성하

게 되었다.

 아동은 5세 때 유치원에 처음 가면서, 또래들과의 관계 및 유치원에서의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전까지 외부 경험이 극히 적었고, 또래와의 만남의 기회가 거의 

없었던 아동에게 유치원에서의 새롭고 낯선 경험은 매우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어

머니는 아동에게 다양한 자극을 제공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강하고 많은 자극을 아

동의 기질, 상태, 감정에 대한 고려 없이 반복적으로 제공하였다. 자극에 대한 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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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크고, 예민하며, 위험에 대한 회피가 높은 성향을 지닌 아동은 새로운 자극을 

두렵고 무섭게 지각하였고, 울며 저항하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완강함은 아동을 비

난하고 ‘냉정한 기계처럼’ 밀어붙였다. 아동은 지나치게 많은 자극으로 인해 각성 

상태가 높아진 상태에서 정서를 공동으로 조절하고 조율하지 못한 채, 반복적으로 

자극을 제공받았다. 즉 엄마가 자신을 진정해주고 달래주는 존재라는 것을 경험하

지 못했다. 다행히 아동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였지만, 높아진 각성상태를 조절하

는데 어려움을 느끼며 산만함을 보였고, 불안이 높아졌으며, 감정을 차단하며 회피

하는 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아동이 새로운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동안 부모와 

아이 사이가 조율이 유지되면 아동은 서로 주고받는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

으며 즐거움과 흥분에 대한 수용력이 향상된다(Hughes, 2017). 따라서 아동은 어머

니와의 관계에서 침범당하고, 정서적인 교감없이 성취와 결과에 집중하는 대상표상

과 관계를 단절하고 철수하며, 인정을 요구하고 최고이기를 원하는 자기표상을 형

성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자기표상과 대상표상을 갖게 되면서, 아동은 또래들과의 관계에서 지

배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를 보이거나 지나치게 순응하고 맞추는 태도를 보였다. 아

동은 또래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지만 자신의 본래 모습이 보여지면 친구들이 자

신을 배척하고 소외시킬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갖게 되었으며 수치심, 공격성, 분노, 

죄책감을 경험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치료자와의 관계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수용하

거나 깊이 존중하지 않으며,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스스로 신뢰하지 못하고 치료

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했다. 아동은 치료자를 차갑고 감정이 없으며, 아동의 생각이

나 감정에 관심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나. 사례 B

(1) 아동의 주호소 및 생육사와 발달사

아동은 초등 3년 여아로, 주호소 문제는 7세부터 지속된 빈뇨(30분 이내 간격으

로 소변을 자주 봄)증상과 강박적 행동이다. 외출 시 또는 수면 전 빈뇨증상이 심

해졌고, 잠을 자기 전 자기만의 의례행동(물을 마시고, 가족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하고, 화장실에 다녀오기)을  최소 6회 이상 반복했다. 부모님은 외출 전 아동이 화

장실에 다녀오게 했지만 외출시 매번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하는 아동에게 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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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거나 꾸짖는 일이 빈번하였다. 때문에 아동은 외출을 피했고, 어지럽다 배가 아프

다는 말을 자주 했다. 두 번째는 또래 관계의 어려움이다. 아동은 또래들에게 자신

의 의사를 거의 표현하지 않으며, 또래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일이 많고 놀이

터에서 친구들이 놀고 있으면 다가가 함께 놀기보다 멀리서 지켜본다고 했다.  

 아동의 어머니는 출산 후 우울감이 심했으나, 주변에 양육을 도와줄 인적, 물적 자

원이 부족했다. 예민하고 까다로워서 아동은 영유아기 시절 많이 울었으며, 특히 잠

을 못자고, 보채고, 깨서 우는 일이 많아 어머니가 매우 힘들었다고 한다. 아동이 

생후 8개월쯤, 어머니는 아이가 너무 울고, 지치고 힘든 마음에 아기 얼굴에 베개를 

데고 몇 초 동안 가만히 있었다고 했다. 당시 어머니는 이러다가 아이가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베개를 치웠다고 한다. 대소변훈련은 32개월에 자발적으로 

했으며, 이외의 발달사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한다.   

  아동은 낯설고 새로운 장소에 갈 때 마다 위축되고 긴장된 모습을 보였고, 자신

에게 주어진 일은 잘하지만,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는 자기표현에 어려움이 있었다. 

아동은 최근 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 만화 속에서 남자와 여자가 뽀뽀하는 장면을 

보거나, 남자아이들과 뽀뽀하는 상상을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한다고 하였다. 이런 

상상이 싫지만 계속 생각이 나서 힘들다고 하였고, 뽀뽀하는 상상을 하면 생식기에

서 이상한 느낌이 든다고 하였다. 어머니에게 음란물이나 부부의 성생활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지 물었을 때 없다고 하였다. 

 아동의 아버지는 현재 아이들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 중(1년간)이다. 어머니의 보

고에 따르면 아버지는 자기표현이 적고 밥을 챙겨주는 것 외에 컴퓨터 게임을 하거

나 핸드폰 영상을 시청하는 등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한다. 아버

지는 아동이 듣는 앞에서 “00이가 싫어. 쟤랑 있어서 스트레스야”라는 말을 자주 

하며, 아이들이 울거나 짜증을 내는 것을 힘들어한다. 아동이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

거나 뽀뽀하는 장면에 대해 이야기하면 “너는 왜 맨날 그런 이야기만 하냐?”라며 

핀잔을 주거나 비난하는 말을 한다고 했다. 어머니가 보기에 아동과 아버지는 자주 

싸우며, 마치 초등학생 둘이 싸우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아버지는 아동의 동생이 

소변 실수를 반복하자 화를 내며 동생을 집 밖으로 내쫒기도했다.   

  아동의 어머니는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지 않고, 아이들과 있으면 빨리 

밥을 먹이고, 씻기고 재워야겠다는 생각에 여유가 없다고 했다. 어머니는 스스로에 

대해 감정기복이 있고, 강박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다고 표현했으며(방에 머리카락

이 떨어지는 것, 정리가 되어있지 않은 것을 참기 힘들다고 함). 남편과 소통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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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아 힘들다고 하였다. 

  어머니는 4녀 1남 중 셋째로 태어났고, 부모님은 농사일로 늘 바쁘셨기 때문에 

부모님의 돌봄을 받아본 기억이 거의 없었고 주로 언니들과 함께 지냈다고 했다. 

친정어머니는 아이들이 우는 것을 극도로 힘들어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친정집에 

데리고 가면 아이들이 울까봐 불안했다고 한다. 어머니는 아동의 모습-성적인 공상, 

강박적 사고와 행동-을 보면 자신의 어릴 적 모습과 유사한 것 같다며 걱정이 된다

고 했다. 

   (2) 부모와의 관계 및 아동의 자기표상과 대상표상

  아동 출산 후 우울감이 있던 어머니는 아동의 요구과 몸짓에 성공적으로 부응하

고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Winnicott(1997)이 말한 ‘일차적 모성 몰두’를 통

해 아동에게 필요한 충분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아동은 주

관적 전능감을 경험하지 못한 채 외부의 침범적 환경에 대해 안정감을 형성하지 못

했고, 거짓자기를 발달시키게 되었다(Mitchell & Black, 2002). 아동은 외부의 요구

에 마지 못해 응낙하는 반응을 보였고, 자발성과 핵심적 생명력을 잃고 고립에 빠

지게 되었다(Davis & Wallbridge, 1997). 

  어머니의 보고와 같이 놀이치료 첫 회기에서 아동은 낯설고 새로운 환경에서 불

안과 두려움, 경직된 태도를 보였다. 치료자는 아동에게 부드럽게 놀이실을 소개해

주고, 불편한 감정에 대해 공감해주었지만, 아동은 20분 이상 그 자리에 가만히 있

었고 무뚝뚝하고 단조로운 말투로 “놀이할 것이 없어요.”, “무엇을 갖고 놀아야 할

지 모르겠어요”라고 말했다. 즉 아동은 환경에 대한 안정감을 형성하지 못한 채 위

협적으로 세상을 지각했으며,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지 못했다. 안전

하지 못한 세상 속에서 자율성과 주도성을 갖고 탐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

러므로 아동은 위협적이고, 안전하지 못하다는 대상표상과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자

기표상을 형성했을 것이다.  

  어머니의 우울감과 영아기 시절 배게 사건은 아동으로 하여금 ‘나는 나쁘고 부족

하며, 형편없는 사람이야’라는 자기표상을 형성하였다. 이런 아동의 경우 자신이 잘

못하면 엄마가 떠날 수 있다는 대상상실의 불안을 갖게 될 수 있고, 대상이 잘못한 

것을 자기 안으로 돌리는 내적 구조를 만들어 애도에 어려움을 느끼고 우울감을 경

험 할 수 있다. Fairbarin(1954)에 따르면 아이들은 좌절이나 나쁜 관계 등으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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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 어려움을 처리하기 위해 나름의 심리기제를 발달시킨다. 아이는 자신을 좌절

시키는 대상을 내면화시켜 외부환경을 안전하게 만들고, 대상의 나쁜 점을 자신의 

심리구조의 일부로 만듦으로써 외부 대상의 좋은 특성을 유지 시킨다. 반면 아이의 

자아는 내면화된 나쁜 대상에 대하여 방어를 형성하는데, 대상 인식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그 대상에 대한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억압해 버리는 것이다(Clair, 

2015). Fairbarin(1954, p.66)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사느니 차라리 신이 다

스리는 세상에서 죄인인 것이 더 낫다”라고 표현했다. 좋은 부모는 아동에게 안정

감을 주지만 나쁜 대상이 부모일 때 아이는 안도감과 희망도 없기 때문이다

(Fairbarin, 1954. p.67).  

  아동의 부모는 아동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부분이 많았다. 하루에 줄넘기를 2000

번을 꼭 해야 하고, 놀이감은 반드시 정리해야 하며, 머리카락이 떨어지면 바로 주

워야 하고, 동생을 챙기는 것도 늘 아동의 몫이었다. 하루의 일과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움직여야 하며,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부모에게 핀잔을 듣거나 혼이 나고, 

비난과 평가의 말이 오갔다. 아동은 부모의 말을 대체적으로 따르기 위해 노력했으

나, 생기가 없고, 잘 울며, 짜증이 심했다. 또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이미지가 반복

적으로 떠올라 불안해했고, 빈뇨감을 보였으며. 주변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사건을 

자신과 연결하며 죄책감이 컸다. 아동은 지나치게 강력한 초자아로 인해 내적 제한

이 크고 환경에 대한 압박감이 컸으며, 긴장감과 불안감으로 빈뇨감이 더욱 심해졌

다. 그러나 이런 빈뇨감은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유지하는 한 방편이기도 했다. 아

동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통제하며, 비난하고, 거부하는 대상표상을 형성했고, 이에 

대응하여 통제받고, 요구에 따르며, 순응하고 노력하는 자기표상을 지니게 되었다.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발달한 자기표상과 대상표상으로 인해 아동은 누군가가 자

신을 알아봐 주고, 반영해주고, 확인시켜주는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도 새로운 대상

과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만들어가는데 어려움을 느꼈다. Winnicott(1997)에 

의하면 ‘거짓자기’의 발달은 스스로에 대해 가짜 같고 허무하다는 느낌과 사람들과 

진정으로 관계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지 못한다(Clair, 2015). 그러므로 과거의 대상

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동이 인식하고, 그 대상이 자신

을 구속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때까지 기존의 유대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어렵다(Mitchell & Black, 2002). 따라서 아동은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친밀한 정서적인 교류에 어려움을 느끼고 자신의 경계가 침범당할까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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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워하며 일정한 거리를 두려는 부분이 있었다. 관계 형성의 어려움은 외로움과 고

립감으로 나타났으며, 내면에는 우울감, 수치심, 죄책감, 불안함, 위축감을 보였다. .  

  아동은 일관된 자기감을 형성하고 발달하는데 제한적이었으므로, 치료자와의 관

계에서 자기대상전이를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은 스스로에 대해 수치스럽고, 

나쁘고 형편없다고 생각할 수 있고, 치료자와의 관계에서 통제받는다고 느끼거나, 

종속된다는 느낌을 느낄 수 있다. 치료자는 아동이 원하는 것을 빠르게 이해하고 

충족해줘야 할 것 같은 의식적, 무의식적 압력을 받을 수 있고, 아동과 일정한 거리

를 두려고 하거나, 짜증, 분노, 좌절감, 지루함 등의 역전이를 경험할 수 있다. 

다. 사례 C

(1) 아동의 주호소 및 생육사와 발달사

아동은 초등 2년 여아로 주호소는 첫째 감정 및 행동조절의 어려움이다. 아동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테블릿이나 핸드폰을 하는 것에 대해 어머니가 제한을 

두는 상황)에서 어머니에게 화내기, 소리 지르기, 때리기, 욕하기와 같은 모습이 나

타났고, 어머니는 아동의 행동을 제지하지 못했다. 둘째, 또래관계의 어려움이다. 아

동은 어린이집에 다닐 때부터 또래들과 놀이 시 지나치게 주도하려는 모습을 보였

고, 친구들이 아동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공격적인 말과 행동을 보였다. 아동은 친

구들에게 다가가지만, 친구들은 아동을 피하고 놀이에 참여시키지 않았다. 

  아동의 어머니는 임신 중 아버지의 외도로 이혼을 했고, 이후 심한 우울감으로 

자살을 결심했으나, 아동을 홀로 낳아 키웠다. 친정 가족들은 모두 중국에 있어서 

양육에 도움을 받을 수 없었고, 아동을 키우는 동안 우울감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컸다. 아동은 생후 3주 모세기관지염, 5세 때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어머니

는 천식이 심해 자다가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기침이 심해질 때가 종종 있었고, 

그럴 때면, 아동은 울면서 일어나 “엄마 죽지마”라고 했다. 아동은 엄마가 있지만 

혼자서 주방을 가거나 화장실에 가는 것을 무서워했고, 귀신이 나올 것 같다며 불

안해했다. 아동이 6세쯤 어머니가 수술을 받게 되어 아동은 일주일간 어머니의 친

구네 집에서 지냈고, 그 후 일주일간은 외조모가 와서 함께 지냈다. 아동이 6세쯤 

어머니는 아동을 훈육하다가 “그렇게 할거면 너 혼자 살아”라고 하고 밖으로 나간 

일이 있었다. 당시 집에 CCTV가 있어서 어머니는 집에 있는 아동을 살폈고,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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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울면서 잘못을 빌어 집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어머니는 한국에서 지내는 것이 

힘들어 아동과 함께 중국에서 8개월 가량 지냈다(아동이 6세 후반쯤). 당시 아동은 

중국에서 유치원과 학교를 다녔는데, 중국 교육시스템이 한국과 많이 달라 아동이 

많이 힘들어했다고 한다. 아동은 집에 있으면 대부분의 시간을 컴퓨터 게임을 하거

나 TV 본다고 한다. 아동이 7세까지는 어머니는 손씩기, 이닦기, 옷입기 등 모두 

해주었으나, 초등학교 입학 후 아동이 스스로 하도록 했다. 그러나 아동은 스스로 

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기본생활습관(손씻기, 정리하기, 먹은 후 치우기 등등) 

때문에 아동과 어머니 사이에 힘겨루기가 많다고 한다. 힘겨루기 중 어머니는 화가 

나면 아동에게 “나가 죽어”라고 하거나 “경찰이 와서 너를 잡아가면 좋겠어”라고 

말하며,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다고 한다. 그러면 아동을 울면서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드리며 엄마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빈다. 아동 또한 어머니와 힘겨

루기 중 어머니에게 “엄마 나가 죽어, 엄마 같은거 없어졌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며 

욕을 하거나 엄마를 때리는 모습을 보인다고 했다. 

   (2) 부모와의 관계 및 아동의 자기표상과 대상표상

 

  아동의 어머니는 우울하고 강박적인 성향을 지녔으며, 아동과의 관계에서 높은 

행동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맞출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아동이 따르지 않으면, 

비난하고 화를 내며, 욕을 했다. 즉 아동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통제하고 종속시키

며, 비난하는 대상표상과 통제 받으며 요구에 따르는 자기표상을 형성했다.  

  어머니는 아동이 소리 지르고 화내며, 반항할 때마다 문을 닫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는 것과 같은 거절하고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아동은 분

노하며, 방문을 발로 차고, 부술 듯 두들이다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울면서 빌

었다. 위와 같은 상황, 어머니의 입원과 수술로 아동과 2주간 떨어져 있었던 일, 어

머니가 천식으로 밤마다 기침을 하며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을 본 아동은 대상 및 

대상의 사랑 상실에 대한 불안을 경험하게 되었다. 따라서 아동은 어머니와의 관계 

경험에서 거부하는 대상표상과 거부하기에 노력하는 자기표상을 형성했다.    

  어머니는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져야 하는 측면과 원가족과의 관계에서의 미해결

된 정서적인 문제, 전남편의 외도와 이혼으로 우울감이 심했고 이로 인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방임했다. 에너지가 많고 관계의 욕구가 높은 아동은 어머니의 정서적

인 관여를 필요로 했지만, 우울한 어머니는 아동에게 적절한 한계를 설정하고 훈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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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며, 구조화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아동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일관성, 

예측 가능함, 안정감을 경험하지 못한 채, 위협하고 공격하는 대상표상을 형성하였

고, 이에 타인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지 못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자기표상을 만들었

다. .    

  아동은 대상에 대한 일관된 표상을 형성하지 못한 채, 욕구가 좌절될 때마다 어

머니에게 충동적이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고, 어머니 역시 아동에게 소리를 지르

고, 화를 내며 아동과 힘겨루기를 했다. 이는 아동 내부의 좋은 대상을 보호하기 위

해 나쁜 대상을 공격하는 과정이며, 아동의 욕구를 좌절시키는 나쁜 대상으로써 어

머니를 공격하고, 통제하면서 좋은 대상을 유지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즉 아

동의 정신세계 내의 이미지나 표상들은 전체대상이 아니라 부분대상으로 이뤄져 있

으며, 아동은 감정적으로 미성숙해 본인에게 만족감이 주면 “좋은대상”으로, 좌절감

을 주면 “나쁜대상”으로 지각하면서 대상의 한 측면만을 취하고 있다. 아동이 어머

니를 만족과 좌절을 동시에 주는 전체대상으로 지각하고 어머니에 대한 긍정적 내

적 이미지를 형성(Mahler, 1997) 할 수 있을 때, 아동은 대상항상성을 형성할 수 

있다. 즉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아동은 만족감을 주는 타인을 좋은 대상으로, 좌절감

을 주는 타인을 나쁜대상으로 경험한다. 

   아동은 치료자와의 관계에서도 치료자가 자신을 통제하거나 거절·거부할 것 같

이 생각할 수 있고 욕구좌절에 따라 이상화와 평가절하를 하였다. 치료자도 아동과

의 관계에서 통제받는다고 느끼거나, 아동의 욕구를 충족해줘야 할 것 같은 압력을 

받고,. 이에 대해 짜증, 분노, 좌절감 등의 역전이를 경험할 수 있다. 

4. 정신분석적 놀이치료에서 전이 개입 실제 사례개요

가. 사례 A - 상상놀이 속 전이 분석 및 치료자의 개입

아동은 다음은 아동과 치료자의 놀이치료 과정 중 아동의 상상놀이에 참여한 치

료자가 아동의 전이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회기이다.   

아  동1: 다음날 얘네들(오리들)은 진짜 슈퍼크리스탈을 만들었대. 

        (오리의 역할로) 우와 슈퍼크리스탈이다. 블랙 크리스탈이 없으면 왜 위험한거야?

치료사1: 왜냐하면 모든 크리스탈은 자신만의 힘을 가지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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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동2: (치료자의 말을 가로채면서, 큰 목소리로) 아니야!! 모두 아니라고 말했대. 

치료사2: 얘네들은 자꾸만 걱정되는 마음이 들었나보다. 

아  동3: (티라노를 들고와서) 내 얘기를 잘 들어보렴 이라고 말했대. 

치료사3: (티라노의 역할) 내 얘기를 잘 들어봐. 

아  동4: 내가 티라노를 할께요. 

치료사4: (고개 끄덕임) 

아 동5: (티라노의 역할) 옛날 옛적에 공룡시대가 있었어. 내가 살고 있던 동굴에는 크리스

탈이 있었어. 하지만 우리는 궁금했어. 모두들 공룡들은 궁금해서 안으로 들어가봤어. 하지

만 파란크리스탈이 어떻게 됐냐구? 공룡 세상이 물에 모두 잠길 뻔했어. 파란색 크리스탈을 

잡았더니. 이번에는 빨간색 크리스탈을 잡았더니 불이 막 났어. 

치료사5: 오~ 그래. 

아 동6: 주황색 크리스탈을 잡았더니, 갑자기 뜬금없는 국물이 쏟아져 버렸고, 초록색 크리

스탈을 잡았더니, 온 세상이 초록으로 바뀌었어. 하지만 블랙 크리스탈을 잡았더니, 모든 공

룡세상이 평화롭게 되었지.  // 아~ 그러면 네 개의 크리스탈이 위험한 거였나? 

치료사6: 네 개의 크리스탈이 너가 있었던 공룡시대에서는 위험하게 느껴졌었구나. 

아  동7: 너희한테도 위험해. 엥? 했대.  

치료사7: 엥? 

아  동8: 하지만 얘네들이 못 믿자,  티라노는 또다시 이걸 시작했어. (미사일을 자동차에 

던지기) 펑~~ 또 다이나마이트를 던졌어. (오리들을 포함해서 모든 자동차, 헬리곱터들을 

모두 쓰러트림) 

치료사8: (오리와 자동차의 역할) 아야아야~ 

아  동9: (오리와 다른 자동차의 역할로) 티라노가 또 다시 폭탄을 던졌어. // 맞어. 맞어. // 

또 미사일을 던졌어. (티라노를 상담자에게 주면서) 이제 티라노 해보세요.

치료사9: 티라노는 왜 이걸 던진거야?  

아 동10: 사람들을 괴롭히는 걸 좋아해서. 

치료사10: 아.. 그래? 티라노는 아마도 화가 났을거야. 왜냐하면.. 

아  동11: 아닌데 괴롭히는 걸 원래부터 좋아했어. 

치료사11: 티라노는 그런데 원래부터 괴롭히는 걸 좋아하지는 않았어. 

아  동12: 좋았어. 좋아했어. 

치료사12: 그랬어? 그런데 티라노가 일부러 그러지는 않거든. 왜냐하면.. 

아  동13: 일부러 그랬어요. 이번에는. 

치료사13: 아닐텐데. 

아  동14: 티라노는 화가 나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들 자기 말을 무시해서.

치료사14: 그래 그랬을거야. 자기말을 무시한다고 느끼면 굉장히 화가 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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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동15: (목소리를 크게 하면서) 삐빙~ 팡!! 삐삥~~ 팡팡팡!!! (미사일로 자동차들과 오리

들을 공격하기) 

치료사15: 티라노가 이렇게 모두를 많이 혼내줄 정도로 화가 많이 났구나.

아  동16: 막 때렸대. 미사일로. 

치료사16: 얼마나 많이 화가 났으면 이렇게 미사일을 많이 쏘아댈까. 정말 많이 화가 났구

나.  

아  동17: 다음날 티라노가 말했어요.  

치료자17: (티라노의 역할) 내 이야기를 너희들이 잘 들어주지 않고 무시하면 난 정말 화나.  

아  동18: (티라노를 가리키며) 정정당당히 말했어?

치료자18: 그럼. 자신의 마음을 떳떳하게 말했지. 

아  동19: 티라노가 사람들을 비웃었어. 

치료자19: 아!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비웃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티라노도 사람들에

게 똑같이 해주고 싶었구나. 

아  동20: 쌤통이다 그랬어. // 다들 흙으로 뒤덮여서 쌤통이다 그랬어.  

치료자20: (티라노의 역할) 쌤통이다. 

아  동20: 흙을 던졌대 (티라노의 얼굴에 모래를 부음). 

치료자20: (티라노의 역할) 에고에고!! // 티라노는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비웃을 때 스

스로에 대해 창피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구나.  

아  동21: 티라노가 이번에는 다시 한번 네 개의 크리스탈이 위험하다는 얘기를 해봐. // 

내가 할 께. (티라노의 역할로) 옛날 옛적에 공룡마을이 있었어. 거기에서 우리는 커다란 동

굴을 발견했지. 운석이 떨어진 뒤에 생긴 동굴이야. 그런데 그 동굴에는 마법이 있는 네 개

의 크리스탈 아니 다섯 개의 크리스탈이 있었지. 그런데 첫 번째 크리스탈을 만들 때, 불과 

유황이 쏟아져 버렸고, 두 번째 크리스탈을 만들 때, 공룡 세상이 물에 잠길 뻔 했어. 세 

번째 크리스탈을 만들 때는 뜨거운 국물이 쏟아지고, 네 번째 크리스탈을 만들 때는 모든게 

독으로 뒤덮여서 우리나라에서 나 빼고 모든 공룡들이 죽었지. 다섯 번째 블랙 크리스탈을 

만들었을 때는 세상에 평화가 찾아왔지. 

치료자21: 네 개의 크리스탈은 정말 위험했네. 

아  동22: 맞어. 티라노가 이제 내려왔어.  

치료자22: 이번에는 티라노가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서 마음이 좀 편안해졌을 것 같아. 

<A아동과의 32회기 놀이치료 내용 중>

  아이들의 상상놀이 속 세계는 아동이 새롭게 창조함과 동시에 과거부터 이미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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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오던 대상들에 기반을 둔다(Solnit et al., 2013). 상상놀이 속 티라노라는 아동

의 자기표상이다.  티라노는 대상들로부터 무시당한다고 느꼈고 스스로에 대한 의

심과 무가치함을 경험하며  자신의 분노를 외부로 표출했다(아동8). Klein(2011)은 

상상놀이가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나 불안, 공격적 충동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만, 단지 판타지를 재연하는 것 자체는 치료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그보다 아동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상상놀이 속 치료자가 어 역할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치료자는 티라노가 무엇 때문에 미사일을 쏘고 있는지 아동에게 질문함으

로써 아동의 생각(사람들이 나를 무시해)과 감정(화가나)을 연결하도록 도왔다. 그리

고 치료자는 이전 대상과 다르게 아동을 인정하고 믿어주었고(치료자9∼13), 이런 

관계의 경험이 바탕이 되어 아동은 자신의 생각-행동-감정을 연결시켰다(아동14). 

치료자는 아동의 감정을 깊이 공감하고 수용해주었으며, 공감받지 못해서 채워지지 

않은 허전함에 대해 반영해주었다. 

  아동은 상상놀이 속에서 치료자의 역할을 동일시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Solnit et al., 2013). 치료자는 티라노의 역할을 맡아

서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모델링 하였고(치료자17). 아동은 그 방법

을 익히게 되었다. 티라노는 자신을 무시했던 대상에게 공격성을 표현하고 싶었고

(아동19). 치료자는 아동의 전이를 파악하고, 방어기제를 해석하여 티라노의 행동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되돌려주었다. 이처럼 상상놀이의 치료적인 효과는 방어기제를 

해석하고 인지 능력을 동원하는데 있다(Solnit et al., 2013). 아동은 치료자와의 상

상놀이를 통해 새로운 관계를 경험했다. 티라노는 자신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다

시 들려주게 되고, 이번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는 것을 통해 

아동의 내적 세계는 새롭게 재구성되었다. 이처럼 상상 놀이 속 캐릭터의 상호작용

을 통해 아동은 치료자와 새로운 관계를 경험하였고 이는 대상표상의 변화에 기여

한다.    

  나. 사례 B – 부정적 전이에 대한 치료자의 개입

아동은 터벅거리는 발걸음으로 놀이실에 들어와 풀석 주저앉는다. 풀이 죽은 듯한 표정으로 

나지막히 말하며 한숨을 쉰다. “선생님 여기는 놀 게 없어요.” 아동의 말에 치료자도 풀이 

죽는다. 아동은 초점 없는 눈으로 일어나 놀이실을 서성이며, 아무런 놀이를 하지 않는다. 

아동을 즐겁게 해줄 놀이를 찾아볼까?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지? 치료자의 머릿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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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간다. “선생님 몇 시까지 여기에 있어야 해요?”, “선생님 이제 

몇 분 남았어요?” 아동은 아무런 놀이를 하지 않은채, 20분의 시간을 보냈다.   

< 놀이치료 성찰일지 中 >

  욕동이나 초자아가 자아의 조절 기능에 강한 압박을 주면, 아이는 내부와 외부 

세계를 성공적으로 중재하는 자신의 자아 강도를 신뢰(A. Freud, 2011)하지 못하며, 

이때 현실은 더 이상 유보되지 못하고 놀이는 중단된다(Plaut, 1979). 강박적인 아

동은 자아가 위축되거나, 엄격한 초자아로 인해, 상상놀이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다(Solnit et al., 2013). 놀이는 아동의 내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갈등이 놀이를 억압할 수 있다. 신경증적 갈등은 본능이 표현되는 것에 대

한 두려움으로 발현되며, 갈등이 놀이를 압도했을 때, 아동의 타고난 치유능력은 재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이때 저항과 전이의 해석은 놀이할 수 있는 아동의 능력을 

돌려주는 중요한 치료적 전략이 된다(Solnit et al., 2013).  

  아동은 놀이실에 들어와 아무런 놀이를 하지 못했고, 당연히 놀이에 대한 즐거움

을 경험하지 못했다. 치료자는 아동이 관계 속에서 이해받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전형적인 저항 분석의 입장을 취했다. 아동에게 “여기에 오면 꼭 무언가를 해

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드나보다. 하지만 여기는 네가 쉬고 싶다면 쉴 수 있고, 놀

이를 하고 싶지 않다면 하지 않아도 괜찮아. 선생님은 이곳에서 너가 편안해졌으면 

좋겠어”라고 말했다. 아동이 놀이하지 못할 때마다 부정적인 전이를 해석했고, 아동

은 점차 놀이실과 치료자에 대해 편안해졌다. 그리고 어느날 아동은 자신의 내적 

상태를 치료자에게 말해주었다. “선생님 내 안에는 어떤 방이 하나 있는데요, 그 방

에는 꼭 해야만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나한테 이것도 해야 한다, 저것도 해야 한

다고 말하고 나는 그것을 꼭 하지 않으면 안돼요. 나는 줄넘기를 1000번 했는데, 

내 안에 있는 나는 3000번은 해야 한 대요. 그러면 나는 또 힘들지만 하게 돼요.”  

  어느 날에는 아동은 놀이실에 들어와 한숨을 쉬면서, 놀이가 언제 끝나는지 물었

고, 이여서 동생이 오줌을 싸서 아빠가 동생을 집 밖으로 내쫒은 사건을 말했다. 평

소 부모에게 혼이 나 울면 부모는 우는 아동에게 짜증을 내며 울지 못하도록 했다. 

아동은 아빠처럼 치료자도 자신을 거부하고 거절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동생의 사

건을 통해 말하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치료자는 동생이 당황스럽고, 슬프고, 두려웠

던 감정을 공감해주었고, 그런 동생과 아빠를 지켜봤던 아동의 불안하고 두려운 마

음에 공감했다. 덧붙여 오줌을 싸는 것이 밖으로 내쫒길 만큼 나쁜 일이 아니며,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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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상황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표현하는 것으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음

을 말해주었다. 아동은 놀이하지 않았지만, 치료자가 아동의 전치를 해석해주면서, 

아동은 점차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익숙해졌다. 

  어느 날은 아동이 놀이실에 들어오자마자 이곳에 오느라고 학원에 가지 못했다고 

말하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아동은 바로 “하지만 괜찮아요”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공격성을 취소하려 했다. 치료자는 아동에게 피아노학원에 수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고, 피아노학원 수업과 놀이치료에 오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복잡한 기분을 느꼈을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아동의 방어적인 태도

를 해석했다. 아동은 이후 놀이실에 있는 점토를 만지기 시작했다. 치료자가 아동의 

감정을 수용한 것이 아동의 입장에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괜찮

고, 편안하게 느끼도록 한 것이다. 이런 개입을 통해 아동은 점차 놀이를 시작하게 

되었다. 

아동은 치료자와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전이를 느끼면 저항으로 인해 놀이를 할 수 

없었다. 치료자는 아동의 저항을 분석하면서, 아동이 스스로 원하는 만큼 치료자에

게 기댈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동은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치료자 또한 아동의 자

기표현을 막고, 공격적인 행동을 금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런 맥락에서 아동이 

“나무 자르기”게임과 펀치백 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아동이 신

경증적인 억압으로부터 공격적인 본능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Solnit et al., 2013) 

치료자에게 아동의 신경증적인 갈등을 조금씩 다루어갈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로 

느껴졌다. 이처럼 아동의 부정적인 전이와 저항을 해석했던 치료적 개입은 아동의 

자기표현에 중요한 측면이었다. 

  다. 사례 C – 드라마 놀이 속 부정적 전이에 대한 치료자의 개입

  아동은 치료자에게 가게놀이를 제안하였다. 아동은 주인, 치료자는 손님의 역할을 했다. 

주인은 음식 주문을 받고 음식을 준비하는 중 손님에게 “밥에 라면도 넣으세요”  “(음식에) 

새우도 넣어줄께요”라고 말했다.  손님이 정중히 거절하자, 주인은 화를 냈고, 주인은 손님

이 주문한 과일샐러드를 주면서, “손으로 먹으세요”라고 말했다. 손님이 불편함을 표현하며 

포크와 칼을 달라고 하자, 주인은 칼과 포크를 주면서 위협적으로 칼을 휘둘렀다. 손님이 

불편하고 두려운 마음을 표현했지만 주인은 여전히 칼을 휘두르며, 손님을 향해 칼을 찌를 

듯 움직였다. 이후 주인은 손님이 먹던 음식을 함께 먹거나, 손님이 사용했던 포크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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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그리고 주인은 총을 들고와 손님 주변을 쏘거나 손님이 먹고 있던 밥을 향해 총을 

쏘면서 음악을 연주하는 거라고 말했다.

<C 아동과의 놀이치료 7회기 중>

 

  가게놀이에서 아동은 통제받는 자기표상을 치료자에게 전이하였다. 평소 아동의 

어머니는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준비하고 아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것을 

강요했고, 아동은 자신의 의사가 존중되지 않은 상황에서 느꼈던 불편감을 치료자

에게 전이시켰다. 심리적인 통제가 심했던 어머니는 아동이 본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내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고, 아동은 불안과 두려움

을 느꼈다. 아동은 놀이를 통해 어머니의 강한 분노와 공격성에 대해 본인이 느꼈

던 불안과 두려움을 치료자에게 옮겨 놓았고 치료자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역할

을 수행하도록 무의식적으로 요구했다. 

치료자는 아동이 전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잘 견뎌낼 필요가 있다. 이것은 무의식적

으로 아동이 치료자에게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본인이 느꼈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고, 공감받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치료자와 아동과의 치료과정을 축어록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아   동: (과일을 손님에게 주면서) 과일은 손으로 먹으세요.

치료자: 제가 손을 씻기는 했지만 손으로 먹기에는 불편함이 있네요. 포크와 칼을 함께 주

실 수 있을까요?

아  동: (포크를 치료자에게 주고, 치료자의 얼굴 앞에서 칼을 휘두름)

치료자: 아이고 깜짝이야. 전 이걸로 검술 연습을 하는 줄 알았어요. 

아  동: (웃으며 칼을 손님에게 내어줌. 그러나 또 다른 칼을 가져와서 치료자 앞으로 칼을 

휘두르고, 치료자를 찌를 듯이 움직임)

치료자: 제 앞에서 칼로 무언가를 하니까 긴장되고 불안해서 밥을 먹기 힘드네요. 칼로 무

언가를 하시는 거라면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해주실 수 있나요?

아  동: (웃으며) 네 알았어요. 

치료자: (음식을 먹는 시늉)

아  동: (치료자 앞에 앉아서 함께 음식을 먹기 시작함)

치료자: 저도 혼자 먹어서 심심하던 차였는데, 함께 드신다면 저도 좋겠네요. 같이 먹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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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동 B 아동 C 아동

주호소

불안이 높음. 정서조절의 

어려움

또래관계의 어려움

빈뇨증상과 강박적 행동, 
강박적 사고

또래관계의 어려움

감정 및 행동조절의 어려

움(소리 지르기, 욕하기, 
때리기 등)
또래관계의 어려움

어 머 니 

특성
강박적인 성격특성

산후 우울감多, 세상에 대

한 신뢰감이 없음.

우울감, 강박적 성향, 남

편의 외도와 이혼, 정서적 

방임의 경험

대상

표상

과 

자기

표상

(전이)

·통제하고 종속시킴-통제

받고, 요구에 따름

·거부함-거부하기에 노력 

함

·침범함-관계에 거리를 두

고 철수함

·비난함-비난당함

·정서적인 교감 없이 성취

와 결과에 집중함-인정을 

요구하며, 최고이기를 원

함

·위협적임-의심하고 두려

워함

·나를 돌봐주는 부모님은 

좋은 사람이야 – 나는 나

쁘고 부족하고 형편없어

·통제하고 종속시킴 – 통

제받고, 요구에 따름

·비난함 – 비난당함

·침범함-관계에 거리를 두

고 철수함. 
·거부함-거부하기에 노력 

함

·통제하고 종속시킴-통제

받고 요구에 따름

·비난함-비난당함

·거부함-거부하기에 노력 

함

·위협하고 공격함-의심하

고 두려워함

·대상이 좌절을 줄 때는 

나쁜대상, 대상이 만족을 

줄 때는 좋은대상으로 경

험(부분대상으로 경험)

아동의

감정

무능감, 위축, 좌절감, 불

안, 수치심, 공격성, 분노, 
죄책감, 상실감, 감정의 

회피와 격리

외로움(고립감), 우울감, 
대상상실의 불안, 공격성 

억압(감정의 격리), 소심

함, 위축감, 죄책감, 무능

감, 좌절감, 감정의 회피

와 격리

대상상실의 불안, 공격성, 
분노, 수치심, 좌절감, 무

능감, 두려움, 의심, 우

아  동: (치료자가 사용했던 포크로 본인도 먹기 시작함)

치료자: 아이고 포크를 착각하셨나보네요. 같이 사용했던 포크를 또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네요. 다른 포크를 주실 수 있어요?

  치료자는 아동이 소화할 수 없었던 공격적인 감정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적으로 

소화하는 과정을 거쳐 변형하고 약화된 방식으로 아동에게 되돌려주었다. 이를 통

해 아동은 자신의 공격성을 수용하고 치료자의 태도를 내사할 수 있다. 이런 과정

을 반복함으로써 아동은 자신의 내적 세계를 조금씩 수정해 갈 수 있을 것이다. 

< 표1 - 아동의 자기표상과 대상표상 및 전이에 따른 치료적 개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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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 에 

대한 치

료 자 의 

개입

·상상놀이에서 아동의 전

이를 이해하고 놀이에 참

여하기(캐릭터 역할 맡기)
·아동에게 인정해주고, 신
뢰해주는 대상 되어주기

·공감과 수용, 해석 전달

·부정적 전이와 저항 해석

·드라마 놀이 속에서 아동

의 부정적인 전이에 따른 

감정을 담아주고, 치료자

의 내적 기능을 통해 소

화하고 변형시켜 아동에

게 되돌려줌. 정신 안에서 

소화할 수 없었던 부정적 

감정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움.  

치료자의 

개 입 에 

대한 아

동의 반

응

치료자와의 새로운 관계

의 경험을 통해 내적 대

상관계가 변화함

놀이할 수 있는 아동의 

능력 회복

아동은 정신 안에서 소화

하지 못한 자신의 강렬한 

감정을 소화하고 감당하

게 됨(공격성의 수용) 

Ⅲ.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또래관계 어려움을 주호로 놀이치료에 의뢰된 학령기 아동의 정신분석적 

놀이치료에서 부모와의 관계 경험이 아동의 자기표상과 대상표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

는지 살펴보고 놀이치료 과정 중 나타난 전이와 치료자의 개입을 탐구하였다. 본 연구

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논의 및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또래 관계의 어려움을 지닌 학령기 아동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통제하고,  

비난하며, 거절하는 대상표상과 통제받고, 요구에 따르며, 거부당하지 않기 위해 노

력하는 자기표상을 형성하였다. 

   ‘통제하는’ 대상표상이 또래에게 전이 될 때, 아동은 또래를 강압적인 존재로 경

험하고, 또래의 의견을 따라야 할 것 같은 압력을 받아 요구에 따르고, 순응하는 모

습을 보일 수 있다. 반면 통제당하는 자기표상이 또래에게 전이 될 때 아동은 또래

에게 힘을 행사하고,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와 같은 관계 패

턴은 부모가 자녀를 통제하는 태도에서 기인한다. 부모의 통제는 부모가 본인의 기

대에 미치지 못한 자녀에게 애정을 철회하거나 자녀의 죄의식을 자극하는 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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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을 함으로써 아동의 감정, 행동, 자기표현, 사고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심리

적 조종 행동(Barber, 2002)을 말한다. 부모의 지나친 통제로 통제받는 자기표상을 

형성한 아동은 자율적인 자기인식에 어려움을 느끼고, 수치심을 유발하며 자신의 

판단과 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을 발달시키는데 어려움

이 있다(정윤주, 2004). 아동은 자율성을 침해받고 자기신뢰와 자신감에 결손을 가

져와(Barber, 2002) 부정적인 자기상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것이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쳐 위축되고 소심한 태도로 나타날 수 있다. 반면 통제받는 자기표상을 또래에게 

전이시켰을 경우, 아동은 관계 속에서 일방적인 주도와 힘을 행사하여 상대를 제압

하고 조종하려 들 수 있고 이같은 태도는 또래와의 갈등과 다툼의 원인이 된다. 따

라서 통제하는 대상표상과 자기표상을 경험했던 A, B, C 아동 역시 또래관계 내에

서 어려움을 경험했다. A아동은 일반적인 또래관계 내에서는 소심하고 위축된 행동

을 보이는 반면 친한 친구에게는 통제적인 태도를 보였다. B아동은 또래관계에서 

자기표현의 어려움을 보이고 위축되고 소심한 태도를 보였으며, C아동의 경우 또래

에게 지나치게 주도적이고 통제적인 태도를 보였고,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공

격적인 행동을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부모가 과잉통제적 양육태도를 보이는 경우 

아동은 사회적 위축과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을 보일 수 있다(Parker, 1983)는 선행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또한 이종희(2012)와 정미경(2002)의 연구에서도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의 관계적 공격성을 증가시키고, 또래관계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여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학령기 아동에게 미치는 

부모의 통제는 또래 관계의 친밀감을 저해하고 긍정적인 자아개념 확립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며,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의 문제를 보일 수 있다. 

 관계에서 ‘비난하고 거부하며-비난받고 거부당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대상표상

과 자기표상을 형성한 아동은 또래들과의 관계에서도 반복적인 거부의 경험으로 인

해 모호하거나 잠재적 거부상황에서 불안해하고 분노감을 느낄 수 있다. ‘거부당하

고 비난받는’ 자기표상을 가진 아동은 자신이 거부당할 것이라 믿고, 사람들이 자신

을 싫어하며 기회가 있으면 공격적인 행동을 하겠다고 생각한다(이경숙, 서수정, 신

의진, 2000). 이렇게 타인과의 관계에서 거부당한 경험을 민감하게 지각하는 아동은 

거부 민감성이 높은 아동이다(전혜련, 이지연, 2014). 거부민감성이 높은 아동은 또

래 및 타인이 자신을 지지하거나 수용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을 느

끼게 되고, 관계에서 쉽게 거절되리라 예상한다. 따라서 예기불안을 경험하고, 분노

를 쉽게 느끼며, 타인의 거절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정서처리 경향성을 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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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ey & Feidman, 1994), 거부당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또래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기술을 연습하고, 사회적 규범과 역할을 배워야 하는 시기에 또래들로부

터 거절되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잉반응을 하게 되면 또래들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기회를 잃게 될 수 있다. 더불어 또래들에게 거부당할 가능성

을 높이거나 ‘거절하는’ 대상표상을 또래에게 전이하여, 사회적 지지 체계를 형성하

지 못하고, 사회기술 발달 기회를 잃게 되며 심리적인 부적응과 문제행동을 야기할 

수 있다(Asher & Parker, 1987). 사례의 A, B, C 아동 역시 비난받고 거절당했던 

경험으로 인해, 수치심, 불안, 분노, 공격성을 느끼고, 또래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

거나, 또래에게 다가가는데 어려움을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거부민감성의 점수가 

낮을수록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정지연(2012)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또래들과의 관계에서 쉽게 거부되어 불안과 우울과 같은 내면화된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동은 자기에 대한 부적절감, 수치심을 형성하며 또래관계에서 자

신감을 잃고 또래들과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이 어렵다(Bradshaw, 2010)는 연구 결

과를 지지한다. 

  따라서 학령기 또래 관계의 어려움을 지닌 아동이 놀이치료에 의뢰되었을 때, 치

료자는 아동의 자기표상과 대상표상을 이해하고, 놀이치료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은 치료자와의 관계에서 치료자를 통제하고, 거절하며, 비난하여 치료자가 수치

심, 좌절감, 분노, 무력감 등의 감정을 느끼도록 무의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치료자는 아동의 자기표상이 치료자에게 전이된 것임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반면, 치료자에게 대상표상을 전이시켜 치료자로 하여금 아동을 통제하도록 만들거

나, 거절, 비난하게 만들 수 있다. 그렇다면 놀이치료과정 중 치료자는 아동의 자기

표상과 대상표상을 어떻게 처리하여 아동의 전이를 다뤄줘야 하는 걸까. 

  아동이 치료자를 통제, 비난, 거절하는 태도에 대해 치료자는 모두 이해하고 수용

해야 할까 아니면 이를 제거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어야 할까. 아동이 치료자에게 

보이는 통제, 비난, 거절의 태도에 대해 제거하려 한다면 치료자는 기존의 어른들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즉 중요한 대상과 불균형한 힘의 관계를 

다시금 재연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아동은 분노하고 치료에 저항할 수 있으며, 치

료과정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의 통제, 비난, 거절하는 태도를 무조건 수용하고 이에 부응한다면 이 또한 아

동-어머니의 관계양상을 지속시키는 것이 되고, 치료자는 아동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장정은, 2016). 놀이치료에서 아동이 치료자로부터 수용되고, 인정되며,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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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존중 되어지는 경험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따라서 아동

의 전이에 대해 통합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관계정신분석(relational 

psychoanalysis)에서는 옛 대상(Old object)과 새로운 대상(new object)이라는 개념

을 통해 통합적 접근을 설명했다(Michell & Aron, 1999). 관계 정신분석은 전이를 

통해 드러나는 옛 대상과의 상호작용과는 다른 치료자의 새로움이 분석 관계에서 

나타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장정은, 2016).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담자가 

과거 대상과의 관계를 반복하고 싶어함과 동시에 새로운 관계 경험을 원한다는 점

이다. 따라서, 이 두 측면을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Hirsch, 1994). 치료자는 내담

자의 내적 세계에 맞추어 옛 대상과의 관계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고, 명료화, 해

석, 자기노출을 통해 새로운 대상으로써 치료자를 경험하도록 도울 수 있다. 이것은 

치료자가 갖는 내적 세계가 분석 관계 내에서 강조되고 표현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내담자는 새로운 대상과의 관계 경험을 촉진한다(장정은, 2016). 즉 치료자가 지니

는 특성 자체는 내담자에게 중요한 치료적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치료자는 

어떤 특성을 지녀야 할까. 

  Gelso & Carter(1994)는 치료자와 내담자와의 관계는 전이뿐 아니라 ‘실제 관계

(real relationship)’ 도 존재하며, 진정성은 “상호 관계에서 자신과 타인에게 참 되

려는 능력과 의지”라고 정의했고, 김예실·이희경(2020)은 진정성이 분석치료에서 치

료자의 중요한 태도라고 보았다. 따라서 치료자의 진정성은 아동이 치료자를 옛대

상과 다르게 지각하는 요인이 되며, 진정성 안에 들어있는 치료자의 고유한 주체성

이 아동과 치료자 간의 새로운 관계경험을 촉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진

정성에 대한 선행연구(홍정순, 2015)에서 ‘경험에 대한 자각’은 진정성의 핵심 요소

로 보았다. 치료자는 내담자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 뿐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도 있

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경험과 표현을 일치시키되, 내담자를 위해 

선택적으로 표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김예실, 이희경, 2020). 또한 내담

자의 고통에 접촉하여 공명하는 정서적 요소(Hill & Konx, 2009), 치료자가 자신의 

경험을 자각하고 치료적으로 활용하는 태도, 치료자가 스스로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며,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경험에 

개방적일 때(Miars, 2002) 내담자는 치료자를 더욱 신뢰하고, 내담자의 진정성 역시 

향상될 수 있다. 

  아동 역시 진정성을 지닌 치료자와의 만남 속에서 자신의 방어를 내려놓고 치료

자를 더욱 신뢰하며, 개입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발달을 재활성화 할 수 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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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치료자는 진정성을 함영하여 아동과의 관계 안에 새로운 대상이 되기 위해 노력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놀이치료 과정 중 치료자는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며, 

자신의 역전이를 관리하고, 치료자가 아동의 삶에서 진정성 있는 대상이 되어주는 

것처럼 치료자 역시 진정성 있는 관계 경험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수퍼비전이나 교육분석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둘째, 정신분석적 놀이치료과정에서 아동의 전이에 대한 치료자의 개입은 상상놀

이에서 아동의 전이를 이해하고, 놀이에 참여하여(캐릭터의 역할 맡기) 아동에게 필

요한 대상이 되어주고, 공감과 수용, 해석을 전달했다. 또한 부정적 전이와 저항을 

해석하여 놀이할 수 있는 아동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드라마놀이 

속에서 아동의 부정적인 전이에 따른 감정을 담아주고 치료자의 내적 기능을 통해 

감정을 변형시켜, 아동의 정신 안에서 견딜 수 없었던 부정적 감정을 감당하고 수

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 
  치료자는 A아동과 놀이치료에서 아동의 상상놀이 속 캐릭터의 역할을 맡아 아동

의 욕구, 소망, 신념, 환상 등에 관해 아동과 의사소통하였고, B아동과 치료에서 아

동의 부정적 전이와 저항을 해석하는 기법을 사용하였다. 즉 치료자는 직면, 명료

화, 해석의 기법을 사용하여 아동이 자신의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왔고, 자신의 감정 및 행동과 무의식적 동기를 연결 시켜 

자기에 대한 인식과 통찰을 증가시켰다. 이해리(2013)는 병리적 자기애 성향을 지

닌 내담자와의 정신분석적 치료에서 역전이에 근거한 신중하고 사려 깊은 해석이 

내담자의 회복을 가져다 준다고 했고, 임화란, 선우현(2021)의 연구에서 자기애적 

성향을 지닌 아동에게 정신분석적 놀이치료의 해석적 기법을 사용할 때, 적절한 시

기와 방법을 고려해 전달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했다. 그러나 Cooper(1992)는 해석

이란 분명히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유일한 분석과정은 아니며 치료는 치료적 관계

를 통해 이뤄진다고 했다. 치료작업은 좋은 어머니와 같은 환경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며, 지적 통찰도 중요하지만, 반복적인 정서적 경험 역시 치유의 중요한 요인이

다. Greenspan(1998)은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정신적으로 병든 아이를 

어머니가 잘 보살펴주고, 아이를 괴롭히던 환경을 제거해주었을 때 강력하고도 지

속적인 치료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다. Bauer(2007)는 높은 수준의 정서적인 체

험이 치료 성공을 일관성 있게 예측한다고 보았다. 즉 치료자와 아동의 의미 있는 

정서적 체험 속에서 아동은 정신적인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B, C 아동과의 놀이치료에서 치료자가 아동의 부정적인 전이를 담아주고, 되돌려주

는 개입은 아동이 견디지 못하는 것들을 견뎌주고, 담아줌으로써 내적 성숙과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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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동의 대상표상과 자기표상의 변화를 가져왔다.  
Midgley, Psychd과 Taget(2005)는 치료자의 따뜻함과 비판단적이고 수용적인 특성

이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존

중받는 경험이 아동의 자존감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치료

자와의 새로운 관계 경험은 긍정적인 자기감을 형성하는 토대가 되며, 자애로운 초

자아를 발달시켜,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표상을 형성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

는데 도움이 된다. 아동과 치료자 간의 새로운 관계 경험은 두 주체 간의 상호주관

적 장에 의해 형성된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은 상담 관계에서 상호주관성이라는 이라는 새로운 사조를 

형성하게 되었는데,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상호주관성은 두 개의 주체성, 즉 내담자

의 주체성과 치료자의 주체성 간의 교차로 이뤄지는 심리적 영역이다(김영란, 

2016). 상호주관성 안에서 아동과 치료자는 서로 소통하는 존재가 되므로 치료자는  

끊임없이 나라는 감각에 대해 예민해지며 불확실하고 애매모호한 긴장 상황 속에서

도 내담자를 향한 진실한 마음을 중심에 잡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야 볼 수 있어야 

한다. 관계 속에서 자신을 솔직히 인정하고 수용하며, 아동과 함께 성장하는 존재로

서 인식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 아동과 만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치료자의 태도와 품성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내담 아동과의 관계에서 치료자의 

미해결문제나 취약성이 자극될 때 치료자는 나라는 감각을 잃어버리고 주체성을 상

실할 수 있으므로, 끝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성숙과 성장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

야 한다. 이를 위해 동료나 멘토를 통해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형성될 필요가 있다(김영란, 2016).

  지금까지 또래 관계의 어려움을 지닌 학령기 아동의 정신분석적 놀이치료에서 어

떤 전이가 있으며, 치료자는 이를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보았다. 놀이치료에서 전이

의 문제는 존재하며 관계의 역동성에 대한 이해와 적응의 측면에서 중요하다. 그러

나 정신분석적 놀이치료에 관한 논문은 현재 많지 않으며, 놀이치료에서 전이의 문

제를 다룬 논문은 찾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놀이치료상황에서 아동의 전이를 구

체적인 사례를 통해 기술하였지만, 아동의 전이에 대한 이론적인 측면은 세세하게 

다루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또한 소수의 참여자 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에 일

반적 보편타당성을 지니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수를 

늘려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의 전이에 따른 치료자의 역전이, 아동 어

머니의 전이에 따른 아동과 치료자의 관계 역동등 다양한 측면의 전이 연구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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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또래관계의 어려움을 지닌 학령기 아동의 정신분석적 놀이

치료 과정에서 아동의 전이를 이해하고 치료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동의 자기표상 

및 대상표상에 영향을 주어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문제를 지닌 아동을 치료할 때 효과적인 자료로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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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ansference exploration and therapeutic intervention in 
psychoanalytic play therapy for school-aged children with 

peer relationship difficulties  

Lim, hwa-ran ․ Sunwoo, Hyun
Sunwoo Family Play Therapy Center ․ Myongji University

This study is aiming at examining the effects of parental relationship experiences 
on children's self and object representations in psychoanalytic play therapy for three 
school-aged children with peer relationship difficulties, and reviewing the therapist's 
intervention on the transferences that occurred in the course of the therap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school-aged child with peer relationship difficulties 
formed object representations of controlling, subordinating, blaming, and rejecting 
and self-representations of being controlled, obeying, and trying not to be rejected 
in their relationships with their parents. Secondly, about the child's transference 
during the psychoanalytic play therapy, the therapist understood the child's 
transference in imaginary play, participated in the play (taking the role of a 
character) and became an object needed for the child, and delivered empathy, 
acceptance, and interpretation so that the child may experience new relationships. In 
addition, he/ she helped to restore the child's ability to play by interpreting negative 
transference and resistance, and contained the child's emotions according to the 
negative transference in drama play and transformed the emotions with the 
therapist's inner function and returned them to the child so that the child could 
accept and tolerate the negative emotions. In other words,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can be found in that when psychoanalytic play therapy is conducted to 
school-aged children with peer relationship difficulties, it can lay the foundation for 
positive relationship formation by influencing the child's self and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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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ations.

Key words : Peer relationship difficulties, Psychoanalytic play therapy, Self 

representation, Object representation, Transference.




